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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어 함께 기도하

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를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권능 받고 각기 방

언을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성령 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

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

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 4절)

인간관계 강화에 도움 
YES or NO?

2면

기도와 말씀묵상에 소홀했다!

16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8면

‘성령강림’은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오순절(五旬節, Pentecoste)은 그리스

어로 '제 50'의 뜻을 가진 말이다. 유대

인들이 애써 키워 수확한 보리로 만든 

두 개의 빵을 바치는 제사날을 뜻했다. 

이 날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었다. 

또 다른 성령강림의 의미는 예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했던 성령이 임재한 사건

을 기념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는 자

신이 고난을 받기 전 자신의 승천 후에 

오실 성령에 대해 자주 언급했으며 요

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기도 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승천 후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

락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임했다. 

이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각 나라의 

방언을 하게 되었고 이들의 증거를 통

해 3천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

어나기도 했다(행2:37-41). 바로 이 기

록이 오늘날의 성령 강림절의 근거가 

됐으며 교회 공동체의 초석이 됐고 크

리스천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그리스

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중요한 교회 

절기가 됐다. 

이러한 ‘성령강림주일’은 영어로 

‘Whitsunday’라고 불렀다. 이 말은 

‘White Sunday’의 축약형으로 이 말은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신이 성령에 

의해 깨끗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날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

다. 이렇게 성령강림과 오순절은 늘 같

은 맥락에서 이해돼왔다. 오순절은 유

대인의 유월절로부터 7주후에 오는 칠

칠절이었다. 이것은 맥추절인 동시에 

율법의 선포와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

한 날이었다. 

오 순 절 이 라 는  ' 펜 타 코 스 트

(Pentecost)'는 '50일째'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로서 유대인들이 직접 붙인 이름

이다. 이 날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광

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시

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며 

장엄하게 잔치를 마무리했다. 

또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리기 시작

하는 때이기도 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50이라는 숫자

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완전 숫

자인 7이 일곱 번 반복된 후 이어지는 

'50'은 완전한 구원과 해방을 뜻했고, 희

년제도에도 반영되었다.

성령강림절은 교회력에서도 아주 중

요한 시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대림절

로부터 시작돼 6개월에 해당되는 시기

다. 그 안에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성령의 보내심이 포함되기 때문

이다. 이 기간에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

기다. 

성령강림절을 맞아 성령강림절이 주

는 깊은 의미를 다시금 새겨 보며 믿음

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고 예수님 제자로 바르게 살기를 

다짐하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성자 기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

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

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2:1-4).

오순절(칠칠절, 맥추절)...예수부활 50일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적 성장 이루는 시기

성령강림절... 다시 오실 예수 재림 기대하는 시간으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노진걸 목사) 제 40

회 총회가 "이 시대에 소망

을 주는 총회“(행 27:23-25)

라는 주제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에 걸쳐 멕

시코 캔쿤에서 열렸다. 

첫 날 오후 2시, 개회예배

는 부총회장 김종훈 목사(뉴

욕예일장로교회 담임)의 사

회로 총회장 노진걸 목사가 

로마서 14:7-15을 본문으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주의 것

이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산

다 △우리는 주를 위해 죽는

다 라는 요지의 말씀을 전했

다. 이어 존 김 목사의 인도

로 성찬식이 진행됐으며, 직

전 총회장 호성기 목사가 축

도를 했다.

이어진 회무에서 총대출석확인, 개회선

언, 절차보고, 준비위원장(박맹준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고, 선관위 보고에 이어 신임

원 선출의 순서를 가졌다. 

총회장은 부총회장 김종훈 목사가 만장

일치로 선임됐다.

부총회장 선거는 총 273표 중 유영기 목

사(LA노회, 나성북부교회) 208표, 강신권 

목사(서노회) 60표를 얻어 유영기 목사가 

당선됐다. 장로 부총회장은 박형주 장로(서

노회, 나성영락교회)가 단독 출마하여 당선

됐다.

신임 총회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김종훈 목사(뉴욕노회) △목사 

부총회장 유영기 목사(LA노회) △장로 부

총회장 박형주 장로(서노회) △서기 이기

성 목사(카나다서노회) △부서기 이재광 목

사(동남노회) △회록서기 김신(서노회) △

부회록서기 김재권(뉴저지노회) △영문회

록서기 존 김(영어노회) △회계 장영민 장

로(카나다동노회) △부회계 전홍권 장로(

서남노회).

이어 신구임원 교체

식, 신임 총회장 인사가 

진행됐다. 

김 목사는 취임사에

서 “40회기의 40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큰 의

미를 지닌 숫자이다. 이

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에서 40년간 방황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모세가 전한 

말씀을 생각해본다. 지

금 약자들은 곳곳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

고,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형식과 제도가 교

회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

정의 가치도 무너지고 있다. 이 시기에 가

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기도 밖에 없다. 절망의 시기 속에서도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 회복의 총회가 되도록 섬기겠

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예장통합 부총회장 

채영남 목사, 미국장로교 한인총회

(NCKPC) 총회장 이영길 목사, Larry 

Greenslit(PCCMP 디렉터) 등의 내빈들이 

참가해 인사했다.

이어진 공천헌의위원회 보고에서 헌의안

들이 소개됐다. 노회에서 상정한 3건과 임

원회 상정 4건 등 모두 7건의 헌의안이 다

루어졌다.
<3면으로 계속>

해외한인장로회 40회 정기총회 5월 12-15일 캔쿤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총회”

KPCA 총회가 지난 12일부터 3박4일간 멕시코 캔쿤에서 개최됐다. 

총회장 김종훈 목사 부총회장 유영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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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세계에서의 연결은 현실세계

의 유대와 다르다

 

신기술 반대자라는 낙인이 찍히

지 않기 위해 내가 나의 삶과 40년 

간의 교직 생활에서 기술을 받아들

여왔다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싶다. 

나는 부모들에게 책임감 있는 기술

사용에 대해 말하고 교육자들에게

는 교실에서 기술의 효과를 강화하

라고 말한다.

나는 연구심리학자로서 30년 간 

미국과 24개국의 어린이, 청소년, 성

인 5만 명을 대상으로 기술의 영향

을 연구했다.

그 사이, 게임의 판도를 바꿔 놓은 

3가지가 우리 세계에 등장했다. 바

로 휴대용 컴퓨터, 소셜커뮤니케이

션, 스마트폰이다. 이 3가지 때문에 

우리는 가상세계에서 사람들과 더 

연결될 수 있지만 현실세계의 사람

들과는 의사소통이 줄고 있다.

우리의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는 

분명 겹치는 부분이 있다. 가상세계

의 친구 중 상당수는 현실세계의 친

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가상

세계에 쏟는 시간과 노력은 현실세

계에서 교류하고 더 깊이 의사소통

하는 시간을 제한한다. 손에 스마트

폰을 들고 있으면 경고, 알림, 진동, 

호출음이 끊임없이 쏟아지면서 뭔

가 중요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고 거

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

고한다. 우리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

하면서 자신이 사교적이라고 생각

하지만 심리학자 셰리 터클이 적절

하게 표현했듯 우리는 진짜 의사소

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의 맛만 

찔끔찔끔 보고 있는 셈이다.

더 나쁜 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알림음이나 진동도 필요 없다는 사

실이다. 나와 동료 연구자들은 십대

와 성인 1,100명 이상을 조사한 결

과 35세 미만의 스마트폰 사용자 대

다수가 알림이 오지 않아도 하루에 

여러 번 전자기기를 확인한다는 것

을 알아냈다.

불안이 이 행동을 일으킨다. 휴대

폰 진동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마치 

울린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빈번

히 일어나는 데서 알 수 있듯 끊임

없이 휴대폰을 확인해야 하는 욕구

는 가상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는지 알아야 하는 불안으로부터 나

온다.

우리는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

용자들이 폰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

고 이들의 불안 수치를 관찰했다. 스

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10분만 지나도 불안 수치가 증가했

으며 1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불안도가 계속 올라갔다. 중간 정도

의 사용자들은 약간의 불안도를 보

였고 라이트 유저들은 불안을 보이

지 않았다.

우리가 가상세계를 끊임없이 확

인한다면 현실세계의 인간관계를 

위한 시간은 별로 남아있지 않게 된

다.

두 번째 문제는 연결과 의사소통

의 차이다. 우리는 수백 명의 페이스

북 친구를 갖고 있을지 모른다. 다

른 방법으로는 만날 수 없었을 사람

들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공

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의 정서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인간적 상호작용을 제공하

는가?

심리학자들은 사회적 자본, 즉 우

리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얻

을 수 있는 이익을 두 가지로 정의

한다. ‘유대(bonding),’ 그리고 좀더 

표면적인 ‘연결(bridging)’이다. 연

구에 따르면 가상세계의 친구들은 

대부분 연결형 사회자본을 제공하

고 현실세계의 친구들은 유대형 사

회자본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연구에서 가

상세계에서 공감하는 것이 가능하

긴 하지만 현실세계에서의 공감에 

비해 그것을 받는 사람이 사회적으

로 지지받는다는 느낌은 6분의1 정

도로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포

옹 한 번이 이모티콘 하나보다 6배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기술사용이 우리의 사교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가 있다.

사람들을 만날 때는 폰을 치워놓

고 사람들에게 연락할 때에는 짧은 

메시지 몇 개를 보내는 대신 전화를 

거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 확인은 줄이고 직접 대면

은 늘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로슨 박사는 캘리포니아주립대

학교 도밍게즈 힐스 심리학교수다)

 
인간관계는 대체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고 있다

 

떠들썩한 주장에 휩쓸리지 마라. 

휴대폰, 인터넷, 페이스북 같은 신기

술은 우리의 사회성을 낮추지 않는

다.

<3면으로 계속>

모바일 기술이 확산되면서 더 많은 이들이 더 쉽게 소

셜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

가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가끔 페이스북을 사용한다고 답했으

며 페이스북 사용자의 45%가 하루에 여러 번 페이스

북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이는 마치 사람들의 사회성

이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몇몇은 정반

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피상적인 인맥을 유지하

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 현실 세계에서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채팅은 너무 많고 진짜 대화는 너

무 적다는 것. 또 다른 이들은 온라인 소셜네트워크가 

직접 대면하는 사교활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

한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사교활동

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주변 세계와의 연결을 공고히 하

는 동시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더 가까이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도밍게즈 힐즈의 래리 로슨 

심리학교수는 기술이 우리를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멀

어지게 만든다고 말한다. 럿거스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정보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공공 정책 강의를 맡고 

있는 키스 N. 햄튼은 기술이 현실의 관계들과 사회적 

삶의 나머지 부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주장

한다(Is Technology Making People Less Sociable? 

Debate centers on the effects of mobile technology 

and social media, online and off). 

인간관계 강화에 도움 YES or NO? 
WSJ, SNS 사용 증가에 따른 찬반 입장 소개

시론
사슴나무골이야기(17): 한국 교회의 강점과 약점(2)

한국 교회는 1980년대와 1990

년대에 걸쳐 약 20여년간 20세기 

들어 최대의 폭발적인 성장을 체

험합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서면서 대형 교회는 대형교회대

로 중소형 교회는 중소형 교회대

로 교인 수의 감소 및 정체 현상

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십년간

은 일부 교단과 일부 교회의 문제

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대처로 인

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경고와 

싸인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말았

습니다. 

기독교가 조선 땅에 전래된 이래 기독교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가장 큰 위기를 맞습니다. 국민들을 깨우쳐 개화사상과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상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일본 군국주의는 기독교 말

살 정책을 펴면서 대신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

독교인들은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된 삼일운동 지도자 33인의 대

다수를 차지하며 민족과 나라를 위한 일에 기꺼이 앞장을 섬으로

써 불신자들로부터도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6.25 동란으로 온 나라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짓밟혔을 때에도 고

문과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마다않으며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

는 오히려 더 강해져갔습니다.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과 기독교 봉

사단체들은 전쟁의 상처로 고통가운데 있던 한국 백성들에게 그

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니 믿는 자들이 더해만 갔습니다. 당

시에 기독교인, 교회, 선교사,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용어들에 대

한 일반인들의 반응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호의적이었

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희생정신, 사랑, 친절, 봉사, 정직, 

검소, 나눔과 베품과 같은 아름다운 덕목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러

한 덕목들이 성령의 열매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

만 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부흥의 역사가 그대

로 실현된 것입니다. 교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

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아 갔습니다. 

교회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도 화려한 교회당을 

짓는 일보다 땅 끝까지 복음전하는 선교 사역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 사역에 힘썼습니다.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선교사들

로부터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다보니 하나님은 교회를 기뻐하시

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병명이 무엇이

고 원인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소홀히 한 이

유들을 점검해 보면 어떻게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도 발견

하게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했거나, 운동을 너

무 오래 하지 않았거나,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신체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장기적인 치유책은 바

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면서 다시금 건강을 되찾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치유의 시간을 놓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너

무 늦게 깨달아서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합

니다. 건강을 한 번 잃어버리고 어렵게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

대로 옛날의 나쁜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건강이 얼마

나 소중한 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전에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지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

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나 차고 넘치는 교인들과 넉넉한 교회 

재정이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기준이 아님을 깨달

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선지자적인 거룩성을 회복하고 섬기고 

돌보아야 할 양들을 향한 선한 목자의 양심을 회복할 때, 교회의 

성결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 본연의 존재목적과 정체성을 회

복할 때,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한번 체험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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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반: 불안가중, 현실세계 교류 깊은 의사소통 시간 제한

찬: 지속적 접촉과 광범위한 인식은 다양한 이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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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자기관리가 생명이다

목사가 도도하게 굴고 목에 힘을 주는 것도 꼴불견이지만, 궁상떨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 보기 힘들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고 내려놓는 날

까지 단 한번도 월급이 얼마인가,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몇 퍼센트나 증약

되었는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다. 누구라도 연봉이 오르고 활동비가 증액

되는 것이 싫거나 귀찮은 사람은 없다. 필자도 돈이 좋고 많으면 더 좋다. 그

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자존심을 흙바닥에 깔고 싶은 마음은 없다.

흔히 목회를 하나님의 목회라고 말한다. 그 뜻은 내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목회 대상은 사람이다. 그러나 목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회 성패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

냐와 그 뜻을 얼마나 헤아리고 따르느냐로 판가름 난다. 목회 대상이 사람

이라는 이유로 그네들 눈치를 살핀다든지, 그들의 의사결정을 하나님의 뜻 

위에 둔다든지, 그네들의 행보에 맞춰 나가려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목회가 아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양보해야 할 것과 양보해선 안될 것들이 있다. 필자의 

경우 강단과 인사는 양보한 일이 없다. 말씀선포는 목사가 책임져야 할 영

역이며 사역이기 때문에 결정을 위임하거나 함부로 개방한 일이 없다. 부흥

회 강사, 헌신예배 강사, 세미나 강사 선정은 담임목사의 책임과 결정으로 

정했다. ‘어느 강사가 좋다던대요’라든지 ‘누구를 모십시다’라는 제안은 참

고로 했을 뿐 그 말 따라 강사를 정하지 않았다. 아무나 강단에 세울 수 없

기 때문이고 그래선 안 되기 때문이다.

강단은 교인들에게 제한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 훈련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곳이다. 그런 강단을 타의에 의해 내맡긴다든지 

문을 개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강단은 담임목사가 책임져야 하고 책임 하

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인사 문제도 필자가 책임졌다. 35년간 부목사나 전도사를 청빙하는데 신

문에 광고한 일이 없다.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이나 부목사의 친구들을 초

빙하도록 했다.

작금 한국교회는 회사나 기업이 직원을 선발하듯 신문에 광고하고 이력

서를 받아 심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담임목사의 경우 수백 통씩 이

력서가 쌓인다고 한다. 이력서나 화려한 경력, 그리고 멋진 화술로 엮어내는 

설교 한 편으로 영혼을 책임질 목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발상부터가 무리

다. 목양의 원리는 양이 목자를 선임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의 경우 부교역자 선택 방법에 때문에 교회에 부덕을 끼치거나 문제

가 일어난 일이 없다. 그리고 줄타기로 비집고 들어오려는 사람은 단 한 명

도 채용하거나 청빙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A장로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A장로를 내세워 청탁을 하거나 추천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이

유는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도와 사역할 사람이지 A장로와 눈높이를 맞추

는 사람이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사람이 A장로 라인을 통해 부교

역자가 된다면 A장로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담임목사와의 긍정

적 관계에 골이 파일 개연성이 크다. 

그런가 하면 재정문제는 해당 책임자들과 부서장에 위임했다. 믿고 맡겼

고, 틈새 없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조정하고 관리했다. 하나님 은혜로 충신

교회 목회 35년 동안 재정사고가 없었다. 물론 목사는 교회재정도 책임지

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돈이란 멀리해도 안 되고 가까이 해도 안 된다. 

철저하고 빈틈없는 관리는 필요하지만 돈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완주자의 노래-40년 목회이야기” 중 발췌> 

목사와 자존심 (중)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원로칼럼

<1면에서 계속>

동북노회는 현 임원이 부회장 

후보자가 되면 직무수행을 현직 

프리미엄으로 하여 부작용이 생

기므로 △선거 조례 내용 중 "선

거관리위원은 정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를 "총회 현 임

원은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으

며 선거관리위원은 정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로 변경 △선거

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이나 선관위

의 비공개 자료 제공 등 특정후보

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

동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박탈 △특

정후보의 당락에 선거관리위원회

의 조직적 개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

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등을 헌의

했다.

뉴질랜드 노회는 남태평양 바

누아투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구

호헌금 요청을, 서북노회는 총회

의 총대권 제한으로 산하 교회들

의 노회탈퇴 등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으므로, 총회가 노회의 상

처를 치유할 총체적인 방안을 강

구해 달라고 청원했다.

임원회는 타 교단에 관여하는 

목사들과 이중적을 소유한 사람

은 총회장 및 부총회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조례 개정을 

청원했다. 

또 뉴욕의 엘림교회 교회당 매

각후 재산처리에 대한 조치를 청

원했다. 임원회는 이에 대해 교단

적으로 지교회 폐쇄와 교회당 매

각 후 재산처리에 대해 총회 차원

의 제재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청

원했다.

둘째 날은 본격적인 회무처리

와 사모회, 장로연합회, 여선교회

연합회 등의 기관 총회와 행사가 

이어졌다.

사모회(회장 김유경 사모, 뉴욕

예일장로교회)는 사모로서의 어

려움과 보람된 일, 사모의 체력관

리 등을 공유하는 포럼을 열었다. 

패널에는 박향림(윤도근 목사/볼

리비아 선교사), 장혜순(한세원 

목사/영락교회원로), 박의숙(박성

규 목사), 윤경숙(이향모 목

사ㅡ알바니아), 유영숙(유재도 목

사/땅끝교회) 등이 나섰다. 

총회산하 단체들은 각각 신임

회장을 세웠다. 장로연합회는 박

순태 장로, 여선교회연합회는 문

명숙 권사. 

오전 경건회에서는 박성규 목

사(주님세운교회)가 '터키 난민선

교를 위해' 제목으로, 수요예배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부총회

장 채영남 목사가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일'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 날 총회장 김종훈 목사

는 직전총회장 노진걸 목사와 부

총회장 박순태 장로에게 감사패

를 수여했다.

수도노회장 이승태 목사가 인

도한 아침 경건회는 뉴질랜드 노

회장 이태한 목사의 기도, 김신애 

사모의 클라리넷 독주에 이어 페

루선교사 황윤일 목사가 '페루선

교현장보고'의 특강을 했다. 

폐회예배에서는 총회장 김종훈 

목사가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총회'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3일간의 총회일정을 마무리했다. 

해외한인장로회 40회 총회에는 

총대 311명(목사 193명, 장로 118

명) 등 5백여 명이 참가했다.  

해외한인장로회는 현재 노회 

21개, 교회 459개, 목사 952명, 장

로 626명, 총교인 84,158명 등이 

속해 있다. 이번 총회는 부총회장 

김종훈 목사가 소속된 뉴욕노회

에서 박맹준 목사를 준비 위원장

으로 준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2면에서 계속>

몇 가지가 바뀐 건 사실이다. 하

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

닐지도 모른다. “이 얼마나 이상

한 관습인가. 남자가 아침 식탁에 

앉아 아내, 아이들과 대화하는 대

신 전 세계 가십거리가 적힌 스크

린 같은 것을 얼굴 앞에 들고 있

다니.” 이 문장은 오늘날에도 공

감을 일으킨다. 1909년에 쓰였는

데도 말이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초기 사회학자들 중 한 명

인 찰스 쿨리가 아침 신문 배달이 

미국 가정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관찰한 것이다. 신문 배달원이 줄

고 있으니 참 다행이다.

우리가 100년 전보다 더 통신

에 중독돼 있고 그 결과 관계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다. 내 학

생들, 동료들과 진행한 연구에서

는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자, 그

중에서도 특히 소셜미디어를 사

용하는 사람들이 긴밀한 관계를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맺고 있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바뀐 것은 통

신 기술이 우리 관계의 상당수를 

더 지속적이고 접근하기 쉽게 만

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을 대부분 긍정적인 방식으로 변

화시키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옮기고 다른 동네로 이사하면서 

끊어졌던 사회적 관계들이 이제

는 온라인에서 계속 이어진다. 오

늘날 고등학교 친구들은 페이스

북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 직업상 

알게 된 지인들, 먼 친척, 삶의 각 

단계에서 만난 친구들도 마찬가

지다. 가장 가까운 관계의 경우, 

기술이 직접 상호작용을 대체하

기보다는 보충한다.

온라인에서 주고받는 수많은 

메시지를 사소하다고 일축하기는 

쉽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의 

꾸준한 접촉으로부터 얻는 작은 

정보들이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

의 활동, 관심사, 의견에 대한 큰 

정보로 합쳐진다. 소셜미디어가 

아니었다면 얻지 못했을 정보와 

함께 공동의 인식과 친밀함을 나

누는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보 과부

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메일, 휴대

폰,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사람들마저도 스트레스 수

치가 더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일부 사람들, 특히 여성의 경우 

온라인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사

회적 공유 기회를 얻는 것이 스트

레스 완화에 기여했다.

그 모든 정보는 우리 주변의 세

계를 인식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알고 있을 확률

이 높다. 현실세계의 친구들과 지

인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금기

시된 정치, 종교 같은 주제들이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 공유하는 사진, 지지하는 의견

을 통해 갑자기 표면에 드러난다. 

물론 이 모든 정보가 반갑거나 유

익하진 않으며 이를 통해 반드시 

우정이 돈독해지는 것은 아니지

만 정보는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

는다.

우리는 모두 문제가 될 만한 기

술사용의 예를 알고 있다. 일부 

남자 혹은 여자들이 아침 식탁에 

앉아 배우자나 자녀들과 대화하

는 대신 전 세계 가십거리가 적힌 

진짜 스크린을 얼굴 앞에 들고 있

는 그 이상한 관습 같은 것들 말

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다수

의 사람들에게 통신은 심리적 질

병이 아니다. 기술은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는다. 기술로 인해 가

능해진 지속적 접촉과 광범위한 

인식이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

던 다양한 이익을 제공한다.

(햄튼 박사는 럿거스대학교 커

뮤니케이션정보대학에서 커뮤니

케이션과 공공 정책 강의를 맡고 

있다).

해외한인장로회 40회 정기총회

KPCA 새임원단

“온라인 피상적 인맥유지에 시간투자 너무 많다”
VS

“사교활동 지평 넓혀 주변 세계와 연결 공고히” 



시내 중심지에서 벗어나 변두리

에 교회를 개척하여 첫 겨울을 맞

게 되었습니다. 김장철이 되었습

니다. 날마다 교회 가족들과 식사

를 같이 하는 터이라 김장을 얼마

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뒤늦

게나마 김장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읍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김장철은 

지나 온전한 배추를 구할 수가 없

고 꽁꽁 언 배추뿐이었습니다. 그

해 따라 고추를 금추라고 할 정도

로 고춧가루가 비싸서 삼등품(고추

씨와 고추 꼭지를 섞어서 만든) 고

추가루로 김치를 담았습니다. 보관

할 장독도 없어서 커다란 고무 통

을 땅에 묶고 김치를 담아놓았습니

다. 한 달 쯤 지나 크리스마스가 되

었습니다. 김치 몇 포기를 꺼내어 

먹으려니 배추는 배추대로 양념은 

양념대로 겉도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김치가 고작이

니 커다란 솥에 밥을 하여 김치 윗

부분을 자른 후 교우들과 함께 나

누어 먹었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

이 되자 곰삭은 김치의 맛은 진미

였습니다. 별난 김장 김치를 교우

들과 나누었던 그 시절 그 밥상을 

떠올려 봅니다. 

다락방으로는 더 이상 교우들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궁리 끝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을 통해 비닐하

우스를 앞마당에 설치했습니다. 비

닐하우스 안에 강단을 꾸미고 강대

상과 의자, 풍금도 놓아 제법 예배

당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여름이 되

자 비닐하우스 안은 찜통으로 변했

습니다. 겨울이 되자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난

로를 설치하자 천장에 이슬이 맺혀 

예배 시간 동안 교우들 머리로 물

방울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

배 시간이 되면 학생 둘이서 이인 

일조가 되어 교대로 대 걸레를 들

고 한 학생은 앞에서 뒤로 다른 한 

학생은 뒤에서 앞으로 닦고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아이들이 찾아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예배당 지

어요!” 난감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애들아 우리 교

회는 아직 돈이 없어서....” 그러자 

아이들은 합창을 하듯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짓는 것이라고 했

잖아요?” 아이들에 말에 할 말이 잃

었습니다.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결

혼할 때 아내에게 해준 폐물이며, 

괜찮은 살림살이, 아이 돌 반지 등 

돈 될 만한 것은 모두 팔았습니다. 

교우들도 한 가지로 어려운 살림이

지만 마음과 힘을 다하여 건축에 동

참했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며 벽돌 한 장 값 모금을 하

였었습니다.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

었는데 마침 그 집 어머니의 환갑

잔치였습니다. 모금의 경위를 설명

하자 교회주소를 묻더니 알았으니 

돌아가 계시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시며 정중히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몇 날 지나 검정 세단을 타고 

점잖은 신사 한 분이 교회를 방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잔치 축의

금으로 들어온 전액을 교회 건축에 

써달라고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 건축비용을 마련코자 낡은 

미니밴(일명 봉고차)을 타고 서울

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일군들과 함

께 일을 하고 새벽과 저녁에는 기

도를 했습니다. 피고한 몸을 이끌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피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졸린 눈으로 앞을 보니 

5km이라는 휴게소 사인보드가 보

였습니다. 휴게소에서 눈을 붙이고 

가리라는 순간 ‘꽝’ 하는 소리에 정

신을 차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보

니 옆은 수십 길 낭떠러지인데 저

의 차를 커다란 트럭이 받치고 있

었습니다. 차를 서서히 이동시켜 휴

게소로 들어왔습니다. 

그 트럭 운전사는 부산에서 서울

로 빵(콘티방)을 배달하는 집사님

이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앞서 가

는 미니밴이 흔들거리더니 낭떠러

지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운전

자가 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생

각하여 옆을 살짝 들이받아 차를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중 서울에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드

리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근무하

시는 ‘콘티 빵’ 회사는 기독교 회사

이어서 믿음 있는 분들이 모여 신

우회를 조직하고 매주 수요일에 직

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습니

다. 몇 주후 수요예배에 초청을 받

아 말씀을 인도하였습니다. 예배 후 

신우회 회장님께서 그동안 모아두

었던 헌금이라 하시며 건축금으로 

써달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 시절 우리 모두는 순수했고 

해맑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도우며 어려운 형편이지만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맛없는 김

치를 함께 나누던 교우들, 축의금을 

아낌없이 주셨던 이름조차 모르는 

권사님, 위험가운데서 구해주시고 

건축에 도움을 주셨던 콘티 집사님

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 23일 토요일4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목   회 www.chpress.net

규모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미국

의 대형교단인 PCUSA가 동성결혼

을 총회 80%의 찬성으로 통과시켰

습니다. 미 연방대법원도 최종 심의

에 착수했는데, 대법관 9명 중 4명은 

찬성, 4명은 반대편에 있다는 소식

을 들었습니다. 물질문명의 발달에 

힘입어 사람사람이 자기 소리를 내

는데 걸림이 없고, 인터넷이 여과 없

이 모든 말들을 쏟아내는 세상입니

다. 사람들은 우선 보이고, 들리는 사

람들의 소리에 압도되어 우왕좌왕하

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결혼은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으로 이루어

진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너무 쉽

게 무너뜨립니다. 동성결혼 뿐 아니

라 현대 세계의 많은 분야에 혼돈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우리의 문제 해

결 접근은 말씀으로 또 한 번 돌아가

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

씀이 있으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복되기를 원하시기에, 우

리에게 주신 율법이 어렵거나 힘들

거나 듣기에 너무 멀게 하지 않으셨

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그리고 마음

만 있으면 언제든지 읽고 듣고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개방해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 높은 

곳에 있고 말씀이 너무 깊은 곳, 너

무 먼 곳에 있어 미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따라 살기가 힘들다고 투정

과 핑계하기를 잘합니다. 신앙의 길

을 가고 있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갈수록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진

다, 힘들다’는 말들을 합니다. 진실된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데, 우리는 이런 고비에서 은근히 하

나님이나 그 말씀에 탓을 돌리는 것

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도사리고 

있는 원인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

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디어

진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하나님보

다 다른 것을 더 찾고 있는 것은 아

닌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인생의 원리를 재차 확인하는 계기

로 삼아야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타

조와 개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

다. 타조가 보니 개미들이 쉬지 않고 

걷는데 한 시간을 걸어도 자기 한 걸

음 거리도 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

다. 타조는 시속 70Km 씩을 달리는 

데 비하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을 내려다보며 ‘얘, 개

미들아 너희들 그렇게 걷는 것을 보

니 참 안 되었구나’ 하며 동정을 보

였습니다. 그러자 개미들이 항의하

듯이 ‘그래도 우리는 저 넓은 바다

를 건너고 저 높은 하늘을 날아 미국

에도 갈 수 있어요’ 하는 것이었습니

다. 타조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어

떻게?’ 하고 물으니, ‘배를 타는 사람, 

비행기를 타는 사람 짐 가방에 들어

가면 간단하지요‘ 하는 것이었습니

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말씀 따라 

살기 쉽지 않지만, 주님 은혜를 의지

하면 쉽습니다. 

히 11:6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

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사

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

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11-14),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

시고, 역시 같은 말씀으로 지으신 모

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

의 평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

를 초월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

구나 배울 수 있고,누구나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궁창도 하

나님과 교통하고,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전합니다.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자연

세계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

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

다. 

요일5:3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

거운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래

서 히브리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두

세 살부터 십계명을 외우게 하고, 다

섯 살을 넘으면 모세오경을 읽고 그 

뜻을 마음 판에 새기도록 힘썼습니

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식이 많고 적

음을 떠나서,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

나서, 각기 있는 그 모습에서 통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두 살 반을 

넘기고 있는 손자가 있습니다. 아이

가 길가의 꽃을 보면 꺾으려 안달을 

부립니다. 한 번은 정색을 하고 ‘이 

꽃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과 함께 보

라고 지으셨는데 네가 꺾으면 되겠

어?’ 했습니다. 이 말에 아이가 내민 

손을 거두었습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밝히

는 등불이 됩니다. 시19:7-8을 보십

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

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

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

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

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

절부터 양떼를 치면서, 밤에 사자나 

곰과 같은 야생 짐승이 양떼를 공격

해 오면 ,두려워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짐승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그 때 다윗을 그토록 용

맹스럽게 했던 힘이 바로 사시는 여

호와 하나님의 육축을 어찌 야생 짐

승의 먹이가 되게 할 수 있느냐는 확

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

렇게 밤에 양 무리를 지켜야만 하는 

이름 없는 목동에게도 힘과 지혜를 

주도록 쉬웠습니다. 말씀은 순전함

으로 듣고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 사

람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

랑하고 믿는 연인 사이의 말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중부에 45년 된 교회 교인들 

평균 연령이 65세였습니다. 거의 모

든 교인들이 믿음 생활이 어렵다, 하

나님 말씀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말을 하며, 교회 분위기가 침체되고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목사님이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

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발표했습니

다. 교인들의 반발과 불평이 많았지

만 밀고 나갔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그저 시끄럽고 어수선하기만 한 것 

같았는데, 한 달이 못되어 어른들 마

음이 부드러워지고, 생기가 돌기 시

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한 모습

과 단순함에 감동을 받으며 말씀이 

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누가 

특별히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생활 

목표를 ‘순결하게, 단순하게!’로 설

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힘

쓰더니, 교회가 생기로 충만해졌습

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아이 같

은 순전함으로 받을 때 결코 어렵지 

않고, 누구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

습니다. 

2. 하나님 말씀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15-20).

하나님의 말씀은 오를 수 없는 하

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요, 건널 수 

없는 바다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

지 않기로, 또 따르지도 않기로 작심

했다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그러기 때

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또 따라 살 수 있어 축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모압 평지 설

교, 곧 모세의 일생을 매듭짓는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에서 모세는, 다

시 한 번 말씀에의 순종을 촉구합니

다. 물론 말씀에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선택권은 듣는 사람에게 있습

니다. 그러나, 불순종에 따른 형벌과 

저주가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실히 합

니다. 요 14:6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

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로 올 자가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중

간 길도 없고 제3의 방법도 없습니

다.                    <8면으로 계속>

마음에 달렸습니다
(신명기 30:11-20)

강기봉 목사

(뉴욕백민교회)

푸/ 른/ 초/ 장 

엄규서 목사 
(월셔크리스천교회)

목회 초년 (2)

빛과 소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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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한계시록에는 주님 재림 전에 무서운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난다

고 하는데 어떤 전쟁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주의 재림 

전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언제 나타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에서 김옥자 권사 

A: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화, 화, 

화 하면서 3가지 화가 임할 것을 예고했는데 첫 번째 화가 계9:1-11의 무

저갱에서 나온 풀무 연기속의 황충의 해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악사상으

로 인해 정신적 도덕적 영적 타락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화가 계

9:13-21의 유브라데강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나무에나 불지 못

하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의 바람은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땅 사방

에 부는 바람 즉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144000명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

다. 이 144,000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

을 다 구원하도록 성령님이 인치시기까지는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나

지 않습니다.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을 정지시킵니다.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나팔가진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1/3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유브라데강 전쟁은 그 년 월 일 

시는 그 날짜를 숨기셨습니다. 그 년 월 일 시는  정관사가 앞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 날짜가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 그 날

짜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2만만(2억)의 군대가 모여 전쟁을 하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가능한 일입니다. 2차 대전으로 죽은 수가 2천만명 

한국전쟁으로 죽은 수가 3백만명인데 전세계 인구의 1/3 즉 20억이 죽는

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17절을 보면 매우 고성능의 무기로 전

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

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고 했

습니다. 사도요한은 말세에 사용될 무기들을 그 당시 표현방법으로 표현

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방법으로 말했다면 핵무기와 대륙간 유도탄

과 핵잠수함 등을 말했을 것입니다. 핵이 아니고는 사람1/3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 예언서에는 환난기의 기간이 전반부(전3년반)와 후반부(

후3년반) 두 기간으로 되어있다고 말합니다. 환난의 전반부는 예수님 초

림부터 유브라데강 전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

니다. 1,260일 간입니다. 

후반기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극심한 환난시대를 말합니다. 적그리

스도는 유브라데강 전쟁의 승자로 전 세계를 통일하며 패권을 잡은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

일 것입니다. 요즘 IS가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를 목을 잘

라 죽이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그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

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계13장7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짧은 기간이

기에 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42달이라고도 하고 계11:9절에는 3일반으

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길면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한계가 있으므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짧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24:22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짜는 숨기셨으나 확실히 존재하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환난시대는 짧아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왜 미연방대법원 동성결혼 결정

에 관심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까?

만일 미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동

성결혼이 “헌법적Constitutional”

인 것이라고 6월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가장 가깝게는 지

금의 기독교인들과 성경적 결혼

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가장 큰 영

향을 받을 것이며, 더 나아가 결국

에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들이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명적 

위험과 대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

고, 그들의 혼돈과 아픔은 결국 사

회와 국가적 차원까지 가게 될 것

입니다. 

크리스천들과 다음세대들에게 

끼쳐질 치명적 결과들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동성결혼이 아직 합법화 되기도 

전에 성경적 결혼을 고수하고자 지

키려는 기독교인들이 최근에 이미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 동성결혼

이 합법화 되고 난후에 얼마나 더 

크리스천들과 성경적 결혼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차별과 핍박이 

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

Chris와 Nang Mai는 캘리포니

아 실리콘밸리에서 UrLoved라는 

사진 사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

다. 작년에 두 남자의 동성결혼식 

사진 부탁을 거부한 이유로 그들

의 사업은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성경적 결혼을 지킴으

로,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유 하

나만으로 미국 안에서 역차별

과 법적으로 억울하게 핍박을 

받은, 또는 아직도 싸우고 있

는 몇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David& LilyStockton (Just-

Cookies, Indiana), Pam Regent-

in (Fleur Cakes, Oregon), Jack 

Phillips (Masterpiece Cakes, 

Colorado), Phil Robertson (“Duck 

Dynasty,” Louisiana), Crystal & 

Kevin O’Connor(Memories Pizza, 

Indiana), Senior Master Ser-

geant Phillip Monk(Lackland 

Air Force Base, Texas), Eric 

Moutsos(Salt Lake City Policy 

Department, Utah), Chaplain 

Wes Modder(Naval Nucle-

ar Power Training Command, 

South Carolina), Donald & Ev-

elyn Knapp(The Hitching Post 

Wedding Chapel, Idaho), Elaine 

& Jonathan Huguenin(Elane 

Photography, New Mexico), 

Patricia Jannuzzi(Immaculata 

Catholic School teacher, New 

Jersey), Craig James(Fox Sports, 

Texas), Kelvin Cochran(Atlanta 

Fire Rescue Department, Geor-

gia), Brendan Eich(Mozilla, 

California), David & Jason 

Benham(HGTV, North Carolina), 

Aaron & Melissa Klein(Sweet 

Cakes by Melissa, Oregon), Bar-

ronelle Stutzman(Arlene’s Flow-

ers, Washington). 그리고 리스트

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만일 헌법적인 것으

로 판결된다면...

우리는 비굴하게 성경적 결혼을 

부인을 해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와 우리 교회도 위의 리스트에 있

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더 심한 역

차별과 정신적, 육신적, 심리적 핍

박을 법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5월 첫 주부터 물맷돌 기도운동

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합

시다!! 

5월 첫 주부터 6월 12일까지 40

일 기도운동을 하시는 팀과, 5월 

둘째 주부터 6월말까지 또는 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는 팀이 미

연방대법원 법정 결과를 두고 기

도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운동은 미국 전역에 있는 한

인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며, 넓혀가

고 있습니다. 

“물맷들”의 의미는? 

물맷돌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시

키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우습게 여기며 무

시하는 것을 보고 몹시 불의의 분

노를 느낀 다윗이, 평소에는 짐승

에게 던져 잡던 화살처럼 사용하

는 돌멩이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 당시 십대의 어린 다윗이 물

맷돌을 던지기 전에 불레셋 거인

에게 크게 외치면서 물맷돌을 던

졌다는 것인데 물맷돌을 던진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다윗이 

선포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과 선포는 바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

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

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라

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

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던진 

것이지요!  

다윗의 그 파워풀한 선포는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의 믿음의 

선포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에는 짐승만 넘어뜨린 그 작은 물

맷돌이,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고 

힘차게 던지자,  긴 거리와는 상관

없이 거인 골리앗의 이마를 단 한

방에 찍고, 그 자리에서 골리앗은 

한마디도 못한 채 즉사를 하고 맙

니다.    

따라서 물맷돌 기도운동이란 바

로 적의 허를 찌르는 기도로서 하

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믿

음으로 선포하며, 무엇보다 적군

의 모든 악한 영향력들이 다 압제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6월 중순에서 6월 말 사이에는 

미국전역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허

락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가 계속 

미연방대법원 판사들 사이에서 거

의 매일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지

난 4월 28일 마지막 공청회에서 들

은 논쟁들과, 양쪽 찬반대 팀에서 

제출한 거의 130여개 정도의 케이

스들을 매일 읽고 토론하면서, 미

국의 헌법에 결혼의 정의를 바꿀 

수 있는 정당성을 논의하며, 미국

의 역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결혼의 역사와 정의까지도 

바꿀 수 있을지 모르는 엄청난 논

의들이 매일 판사들 사이에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기도해야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게으르고 무관

심해서 기도 안 한 죄, 무관심한 죄

의 대가를 우리 자녀들이 치르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진심으로 간

절히, 매일 매일 이 미연방대법원 

판사들과 모든 상황들을 두고 기

도해야합니다.   

이제는 선택할 때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큰문, 

wide gate” 앞에서 서성거릴 시간

이 없습니다. 세상이 받아주는 것

을 하면 당연히 쉽고, 그들에게 인

정받고, 편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딪히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니까

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

들을 세상속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세상은 암흑상태이

며, 완전히 길을 잃은 혼돈상태입

니다.  그 혼돈상태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에, 예수님의 자녀

인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

금 해야 하는 것이지요. 미국전역

에 다시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

도록, 그리고 이제는 내 자녀,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할 때입니다.   

6월 말까지 미연방 대법원에서

는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 합법화

를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

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이며, “물맷돌 기도

운동”에 동참하시면 구체적인 기

도제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남가주-김정한 선교

사(Son Ministry),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한기홍 목사(은혜

한인교회) 북가주-김태오 목사, 

새라김 사모. 또는 Facebook에서 

Tvnext.org에 가면 매일 “물맷돌 

기도제목”이 올라온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선한 싸움에 전신갑주 취하고 성령의 검, 믿음의 깃발 들자!

6월말까지 미연방 대법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 결정

“물맷돌” 기도운동에 동참 매일 기도함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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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랄룽 족

은 아쌈

(Assam)

과 메가라

야 ( M e -

ghalaya) 

주에 살고 

있다. 그들

은 두 부류

가 있다, 구

릉 지역에 사는 부족들과 평원에서 

사는 부족으로 분류 한다. 지형과 

생태학으로 두 부족은 현저히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왔다. 랄룽 족은 

보도(Bodo)족으로 알려진 종족에 

속해 있다. 구릉지역 거주자들은 

보도와 랄룽 양쪽 언어를 구사 하

는데 반해, 평원에서 거주하는 자

들은 보도어만 말한다. 

랄룽 족은 허다한 전설의 역사가 

있는데, 그들의 씨족의 시작은 불

확실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티벳

(Tibet)으로부터 이주해 브라마프

트라(Brahmaputra) 강 남쪽을 따

라 아쌈(Assam) 언덕으로 들어온 

후 다시 1600년대 다시 평원으로 

이주했다고 믿고 있다. 

오늘날 랄룽 족의 젊은이들은 좀

더 교육을 받고 정부 공무원의 직

업을 갖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불행

하게도 빈곤 상태로 말미암아 쉽

지 않다. 

삶의 모습

랄룽 족은 구릉 지대에 살고 화

전식 농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

나 평원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논벼를 재배하고 있다. 주 곡식은 

쌀이다. 깨, 겨자, 생강, 고추 같은 

밭작물도 재배한다. 랄룽 족의 경

제는 타 지역 주민들과 같이 토지

이양, 부채, 현대기술의 부재, 그리

고 부적절한 신용과 불합리한 시장

경제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랄룽 족의 주식은 쌀이며, 부식

으로 고기, 생선, 또는 계란이 따라

온다. 새고기와 돼지고기는 진미로 

여기고 누구나 사육한다. 막걸리를 

빚어 일상 즐겨 마신다. 막걸리 소

비는 평지에 사는 랄룽 족들 내에

서는 가난으로 말미암아 점점 줄어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떤 종교적 행사에서는 빠질 수 없

는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날 랄룽

의 지식인들은 술 대신 차를 더 권

하고 있다. 

평원에 사는 랄룽 촌락은 배타적

이 아닌 구역이다. 그래서 많은 비 

랄룽촌들이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

다. 대부분 랄룽 촌락은 잘 건설된 

도로에 인접해 있다. 구릉지역 랄

룽족과 평원의 랄룽족 모두 가옥들

은 기둥위에 올려 세워진다. 지붕

은 짚으로 올리고 벽은 갈대나 대

나무로 만들고 모든 가옥은 집 앞

에 마당이 있다. 최근에 평원 지역

에 어떤 주민들은 양철지붕 집을 

지었다. 

랄룽 족은 외혼제(exogamous) 

씨족이다. 이 뜻은 같은 부족과의 

근친결혼을 지양하고 타 부족과의 

결혼만 허락하는 제도다. 구릉지대 

랄룽 족은 모계 부족이다. 씨족들

은 하나의 공동체로 집을 짓거나 

추수할 때나, 예배 시에 서로 협조

한다. 모든 씨족들은 각기 자신들

의 씨족을 위한 신과 그 제단이 있

는 예배 장소를 갖는다. 

랄룽 사회에서 중요한 전통은 젊

은이들이 예술과 공예 그리고 음악

지식의 연수를 위해 교육받는 일이

다. 교육은 “사마디”(Samadi)라고 

불리는 기숙사에서 행해진다. 사마

디는 마을 위원회를 위해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불행히도 평원 지역의 거주자들에

게 전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랄룽의 여성들은 뜨게질의 선

수들로 대개 가족들이 입을 의복

들을 만든다. 오늘날 젊은 평원 거

주자들은 아싸메스(Assamese) 족

과 거의 같은 의복을 입는다. 그러

나 구릉지대 거주자들과 평원의 노

인들은 아직도 전통의상을 입고 있

는데, 전통의상은 셔츠에 긴 렝티

(lengti, 옷으로 전신을 싼다)를 두

른다. 노인 남자 어른들은 터번을 

쓴다. 

신앙

랄룽족들은 여러 형태의 마귀 숭

배를 하고 있다. 그들의 최고신은 

“프하”(pha 아버지란 뜻)이다. 그

들의 공식적인 분류는 탄트라야나

(Tantrayana) 불교신자라고 하지

만 힌두교의 영향도 받아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인도 랄룽 족에는 66명의 

기독교 신자가 보고 돼있다. 랄룽

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과 기

타 기독교 문서 번역작업이 필요하

다. 현재 수고하는 선교기관에 보

다 많은 일꾼들을 증원해 복음화를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 

인도의 랄룽(Lalung) 

www.chpress.net

             

공화당 당면 문제는 ‘늙어가는 지지자들’

미국 공화당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점점 나이

를 들어가는 지지자들이라

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

티코는 17일 ‘공화당이 죽

어가고 있다. 문자 그대로’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공화당의 별칭(Grand Old 

Party)처럼 지지자들의 노화는 공화당이 처한 가장 

큰 문제지만 거의 논의되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정당의 핵심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

다” 며 당장 내년 대선에서 전통적인 핵심 지지자 수

십만 명이 투표장에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출구조사 결과와 연령그룹별 사망률을 분석

한 결과 2012년 밋 롬니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6천

100만 명 중 약 275만 명이 2016년 대선 전 사망할 것

으로 나타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지자는 약 6천

600만 명 중 약 230만 명이 죽는다. 대략 45만3천 명

의 격차가 생기는 셈이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평균 연령이 민주당 지지자들

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2012년 선거 이후 공화당 지

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세상을 떠났지만, 처음 투표를 

하는 젊은 층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더욱 큰 악

재라고 덧붙였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인구통계학 전문가인 윌리엄 프

레이 선임 연구원은 공화당은 시골 지역의 노인과 백

인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 그룹의 사망

률은 유의미할 수 있다면서도 “1981~1997년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가 1946-1964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

대보다 많고 그들의 투표가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

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화당이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동성

결혼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거리를 둔다면 밀레니엄 

세대에 파고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로힝야족 ‘보트피플’ 외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

아 등이 미얀마 당국의 박

해를 피해 국외 탈출한 로

힝야 족들의 수용을 잇따라 

거부하면서 동남아 주변해

역을 표류 중인 로힝야 족

이 최대 8천명으로 늘어났

다. 특히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가 당사국인 미얀

마 정부를 겨냥, 로힝야 족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

하고 나서는 등 자칫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AP통신 등은 800명 이상의 로힝야족과 방글라데

시인이 탄 난민선 2척이 말레이시아 해안에 접근하

려다가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쫓겨났다고 14일 보

도했다. 

완 주나이디 말레이시아 내무부 차관은 말레이시

아 북부 페낭 섬 부근 바다에서 로힝야족과 방글라데

시인 500여명을 태운 난민선을 영해밖으로 되돌려 보

냈다고 밝혔다. 완 주나이디 차관은 이들 난민에게 연

료와 식량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로힝야족 난민사태가 발생한 데는 특히 미얀

마가 이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은데 기인한 측

면이 많다며 “그들(로힝야족)은 인간으로서 대접받아

야지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고 미얀마에 로힝야족 탄

압 중단을 사실상 요구했다.

말레이시아 북부 랑카위 섬 부근 해상에서도 밤새 

로힝야족 300여명을 태운 채 접근을 시도하던 선박 1

척이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쫓겨났다고 현지 관리

들이 전했다. 

당신 형이 IS 창조자” 여대생 공격에 젭 부시 ‘진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동생이자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한 

여대생의 당돌한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고 뉴욕타임

스(NYT) 등 미 언론이 13일 전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부시 전 주지사가 아이

비 지드리히(19)라는 이름

의 한 여대생으로부터 공

격적인 질문 세례를 받은 

것은 이날 오전 네바다주 

리노에서 타운홀 형식의 

간담회를 막 끝내려 할 때였다. 

네바다대 정치학 전공생이자 민주당원이라고 자신

을 소개한 이 학생은 부시 전 주지사를 향해 “주지사

님, 질문 좀 받아주실래요?”라고 소리쳤다. 부시 전 주

지사는 간담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 정책 

실패가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발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 터였다. 

지드리히는 부시 전 주지사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IS를 키운 것은 다름 아닌 이라크 전쟁 

후 이라크군 해산을 결정한 조지 W 부시 전 정권이

라고 반박했다. 

지드리히는 “3만여명의 병사들이 해산되면서 직업

도, 수입도 얻지 못했지만 무기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내버려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이 IS에 가

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드리히는 그러면서 “주지사

님의 형이 IS를 만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당황한 부시 전 주지사가 “좋아요. 그게 질문인가

요?”라고 묻자, 지드리히는 “저한테 그렇게 현학적

(pedantic)으로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라고 대꾸했

다. 

그러자 부시 전 주지사는 “현학적이라고? 와우”라

며 놀라워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NYT

는 전했다. 둘 사이의 팽팽한 대화는 한동안 더 이어

졌다. 지드리히는 “왜 중동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은 

것 때문에 IS가 생겨났다고 말하느냐”, “어째서 우리

가 더 많은 전쟁에 끼어들어야 한다면서 민족주의적 

수사를 남발하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부시 전 주지사는 이라크전쟁 이후 알카에다 

축출 등 여러 상황을 설명한 뒤에 “학생이 원하는 대

로 역사를 다시 쓸 순 있겠지만 한 가지 사실은 미군 

철수로 인해 훨씬 더 불안한 상태가 됐다는 것”이라

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의 ‘설전’을 전하면서 본

격적인 대선 행보를 준비하는 부시 전 주지사가 형이 

남긴 유산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하는지 여전히 

분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가장 기본적이고도 예측 

가능한 이라크 전쟁 관련 질문에서조차 당황하고 더

듬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참사 이기고 태어난 네팔 ‘기적의 아이’

만삭의 네팔 여성이 지진

으로 무너진 집에서 빠져

나와 아기를 낳았다. 영국

의 BBC방송은 ‘기적의 아

기’(사진)라고 불렀다. 14일 

BBC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규모 7.8의 지진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덮쳤

을 때 만삭의 돌마 타망(28)은 붕괴된 집 잔해 더미 아

래에 깔렸다. 타망은 충격과 부상이 심했지만 오로지 

‘뱃속의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간신히 건물

을 빠져나왔다. 타망은 “숨쉬기도 쉽지 않았지만 아기

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내 몸 다친 건 신경 쓸 겨를

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적십자사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곧바로 진통이 시작됐다. 주변은 온통 무너

진 건물뿐이었고, 다친 몸으로 어디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가장 가까운 신두팔

초크의 병원은 걸어서 3시간 거리였다. 절망스러웠

다. 산모와 아기를 살린 건 우연히도 현장을 지나가던 

일본 의료진이었다. 의료진은 급히 타망을 차에 태워 

신두팔초크로 후송했다. 병원에 도착한 타망은 무사

히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 타망은 “이 아기는 우리 가

족 모두의 희망과 새로운 삶의 상징”이라며 “비록 (지

진으로) 가진 것을 대부분 잃고 임시보호소에서 지내

는 신세지만 이보다 행복할 수 없고, 이 작은 기적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IS 함락’ 라마디서 이라크 정예부대 험비 타고 도주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안바르 

주 라마디 점령을 선언한 당일인 17일 이라크군 정예

부대가 이 도시에서 도망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3

분38초 분량의 이 동영상엔 미군 군용차 험비와 트럭, 

장갑차, 일반 승합차 여러 대가 서둘러 라마디에서 빠

져 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미국 온라인매체 매클래치DC는 “이라크 정예부대

가 미군이 제공한 장갑차, 

중화기, 군용장비 등과 병

사 수백명을 IS의 수중에 

남기고 라마디를 빠져나갔

다”며 “작년 6월 모술 함락

이 재현됐다”고 보도했다. 

이라크군은 지난해 6월10일 IS가 이라크 제2도시 모

술로 진격하자 변변히 대응하지도 못하고 무기를 모

두 버리고 순식간에 도망쳐버렸다. 

15일 라마디 스타디움 지역에서 빠져나와 인근 지

역에서 재진입을 위해 전열을 정비하려던 이라크 프

리미어 특수전단과 황금여단도 IS의 집중 공격에 철

수했다. 

안바루주의 한 이라크 장교는 이 매체에 “경찰과 

군인 수백명이 라마디 지휘통제센터 안에 갇혔다”며 

“IS는 중화기와 자살폭탄 공격으로 탈출로를 차단했

다”고 말했다. 이 장교는 “알라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

다”며 절망감을 나타냈다.

무한나드 하이무르 안바르주 대변인은 17일 AFP

통신에 “라마디가 무너졌다”며 “상황이 점점 악화하

고 있고 군대가 도주 중이다”라고 밝혔다.

현지 매체 안바르데일리는 IS가 라마디의 98%를 

장악했다면서 주민 수 천명이 라마디 인근 칼리디야, 

합바니야 등으로 걸어서 겨우 피란했지만 여건이 열

악해 노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503명이 IS가 설치한 폭발물과 포격에 죽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힐러리 거액강연료 논란속‘게이 커플’집 방문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

한 뒤 천문학적인 강연료 

수입 등 논란에 휘말린 힐

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 더욱 몸 낮춘 행보로 이

를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

다.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클린턴 전 장관

은 지난달 대선 출마 이후 첫 행선지였던 아이오와 주

를 18일 다시 찾았다. 메이슨 시티에 사는 한 게이 커

플의 초청을 받아 이들의 집을 방문한 것. 

집주인은 딘 겐스와 게리 스웬슨으로 이들은 2009

년 아이오와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날 결혼한 

최초의 부부이자 지역 운동가다. 미국 언론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날 방문을 “로키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

가했다.

이미 클린턴 전 장관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영상에 

게이 커플들을 출연시킨 데 이어, 자신을 ‘성소수자

(LGBTI)의 협력자’라고 규정한 바 있다. 또 연방대법

원에 게이커플에게 헌법적 권리를 부여하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이날 겐스-스웬슨 커플의 집에 모인 지역주

민 60여 명과 2시간 동안 대화하며 출마의 변을 밝혔

다. 특히 그는 미국의 양극화 현상을 거론하면서 “현

실은 기업 최고경영자나 펀드매니저 등 부자들에게

만 유리하게 돼 있다”며 “며칠 전 충격적인 통계를 들

었다. 헤지펀드 매니저 톱 5명이 벌어들인 돈이 미국

내 모든 유치원 교사들이 번 돈을 합친 것보다 많다”

고 지적했다.

겐스-스웬슨 커플은 클린턴 전 장관이 3위에 그쳤

던 2008년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

령을 지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클린턴 전 장관

의 열렬한 지지자로 변했다. 스웬슨은 이날 페이스북

에 클린턴 전 장관을 “유쾌한 사람”이라며 “전에도 그

녀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좋아한다”고 썼다. 

또 “개인적으로 대화해보면 그녀가 박식하고 매력적

이며 능력 있는 사람임을 알게된다”고 말했다.

한편, 클린턴 전 장관의 이러한 몸 낮춘 행보에도, 

연일 그의 고액 강연료 수수 논란 등이 언론을 장식하

면서 그가 중산층 이익을 대변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부자들에게 신세를 졌다는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클린턴 부부가 지난 16개월간 받은 

강연료가 최소 3천만 달러(326억 원)에 이르는 것으

로 연방선거위에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통해 드러났

다. 100차례의 강연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받은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자에서 클린턴 전 장관

이 마지막 유료 강연 중 하나인 ‘이베이 서밋’에서 20

분 동안 강연하고 31만5천 달러를 받아 1분당 1천750

만 원씩 번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이후 51회의 강연으로 번 돈 가운데 27%

가 IT 관련기업에서 나왔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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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결혼생활에서 겪는 갈등

을 “이혼해”라고 하며 쉽게 생각하

지만 이혼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그것들을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가족 체계의 붕괴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적어

도 어느 한쪽 배우자는 결별을 위

한 순서에 들어간다. 결혼을 성사

시키는 데는 두 사람이 필요하지

만, 이혼을 성사시키는 데는 한 사

람이면 족하다. 현재 미국 내 상당

수의 주들(특히 캘리포니아 주)에

서는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하

는 바람에 ‘합의이혼’이란 개념이 

없다. 그저 어느 한 쪽에서 이혼소

송을 시작해 놓고서 6개월이란 시

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성

립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동성애 및 

동성결혼 문제를 포함하여 전통적 

가족제도 자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다. 

둘째, 부모와 자녀 관계의 붕괴 

이혼하게 되면 부모뿐 아니라 자

녀들도 새로운 가족체계로 들어가

게 된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피붙이였던 부모 중 한 사

람과는 떨어지게 되므로 정서적, 

사회적 충격이 큰 것이다. 비록 경

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가정일지라

도, 이혼과정을 통해 서로의 재산

이 상당 부분 손실을 입게 되어 경

제적인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무

엇보다도 자녀가 어릴수록 새로운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이 

어려워서 정서적인 충격과 그 영

향은 어른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부부는 3-4

년간 진행되는 이혼과정 가운데, 

자녀 중 2살짜리 예진이(가명)는 

아빠의 외도 그리고 이어진 부모

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아빠 집, 엄

마 집을 오가는 사이에 겪은 스트

레스로 원형탈모증이 생겨 머리가 

다 빠져버려서 모자를 쓰고 다녀야 

했고, 그러한 내막을 아는 이들은 

아이를 보면서 모두 가슴을 쓸어내

려야 했다. 

셋째, 이혼하는 과정에서 적대관

계로 변화 

두 사람의 관계는 거의 무의식적

으로 연인에서 배신자 내지는 원수

관계로 변하게 되어 서로를 음해하

거나 위협하려는 수준으로까지 치

닫게 된다. 그리하여 상대방 편에 

있는 변호사이든지 심지어 가족들

조차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기 쉽

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이다.  

아울러 비교적 부드럽고 신사적

인 과정을 거치며 이혼을 하는 경

우에도, 비록 이혼 후의 악의적인 

비난, 험담 등 심각한 후유증이 없

긴 하지만 여전히 이성에 대한 불

신감이나 대인기피증이나 인간관

계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된다.

넷째, 이혼과정에서의 개인적인 

의견/문제로 인해 다른 가족들, 특

히 자녀들의 삶의 진행에 방해를 

일으킨다. 

이혼이란 기존의 가족질서를 와

해한 후에 새로운 가족질서를 만드

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편과 불안

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가족의 사망보다도 더욱 심각한 충

격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느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아

버지에 대한 분노가 평생 따라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14면으로 계속>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이혼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네 가지 어려움들

 가정사역 칼럼

“가장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

는 자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말이 

있다. 조건적인 대인관계를 추구하

는 이 시대를 향한 따끔한 충고이

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가장 어려

울 때 신앙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다. 초보 신앙인에게 기독

교는 ‘나를 위한’ 종교이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주님을 위한' 종교

로의 승화를 가능하게 한다. 하나

님께서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은

혜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출발점

이다. 

질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

가의 복음을 통해 순교적 각오를 

지니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1) 교회역사를 보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이그나티우스(Ignatius)는 초대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속사도 교

부이다. 그의 출생이나 성장에 대

한 기록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에 

대한 다른 이들의 증언과 그가 남

긴 7통의 서신을 통하여 그가 걸었

던 신앙의 길을 추적해 볼 수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주후 69년경에 안

디옥교회의 감독직을 맡아 사역하

다가 로마로 끌려가 108년경에 순

교를 당했다. 비록 예수께서 승천

하신 후에 태어났지만, 그는 사도

들로부터 받은 신앙적 영향으로 

인하여 평생 그리스도 중심의 신

앙을 지녔던 인물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결정적으로 영

향을 준 사도는 누구일까? 역사가

들은 적어도 세 명을 마음에 두고 

있다. 베드로, 바울, 그리고 요한이

다. 다양한 이론으로 이그나티우스

가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논쟁의 여지

가 남아있다. 결정적인 증거는 그

가 기록한 서신에 담겨져 있는 내

용이다. 그의 신앙은 분명히 요한

과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그

는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소화하였다. 나아가서 

그는 전수받은 기독교의 진리를 

개인과 초대 교회가 처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다. 그의 노력

은 기독교 사상의 큰 발전을 가져

왔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가 어

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

시하여야 했다. 그는 사도 요한 역

시 그의 서신에 신중히 다루었던 ‘

가현설(docetism)’에 대하여 엄중

한 경고를 하였다. 가현설이란 무

엇인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무시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적 교리

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영적 존재였기에 물질적인 몸과 

인간성을 지니지 않았다고 주장하

였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그의 동정녀 탄생은 물

론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부

활, 즉 십자가의 복음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그나티

우스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

하여 분명히 증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다윗의 혈통이고, 실제로 

나셨고 먹고 마셨고, 실제로 본디

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

셨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사람들

이 그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

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정말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하셨고, 성부께서 그를 일으키셨으

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그를 믿는 

우리를 일으키실 분이라고 말하기

를 꺼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도 귀를 막으십시오... 그를 떠나서

는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가질 수 없

습니다”(트랄레스서, 9). 

그가 이해한 그리스도는 사도신

경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한다. 나

아가서 그는 좀 더 실제적인 증거

를 서신에 담았다. 

“나는 그의 부활 이후에조차도 

그가 육체 안에 있었다고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

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나를 잡고 느끼라 그리고 

내가 몸이 없는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

고 즉각 그들은 그를 만졌고, 그들

이 그의 살과 피에 접촉되었을 때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죽음을 경멸했고, 죽음을 초

월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 부활 이후에 그는 비록 영으로

는 성부와 연합되어 있었지만, 육

체를 입은 존재로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서머나서, 3-4).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는 이

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원을 이

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복

음의 핵심은 그의 죽음과 부활이

란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다. 무엇

보다 그는 성도가 받는 고난과 그

리스도의 십자가 사이의 연결 고

리를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순교

적인 각오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고 확신하였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로마 황제의 박해로 안디옥에서 

체포된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끌

려갔다. 비록 원형경기장에서 맹수

의 밥으로 죽음을 맞았지만, 요동

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신앙

을 지켰다. 그에게 순교는 그리스

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그와 하나

가 되는 특권이었다. 그는 줄곧 이

미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가장 영예로운 죽음은 순

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

었다.  

존경하는 교회의 지도자를 잃는

다는 것은 매우 가슴이 아픈 일이

다. 초대 교회와 같이 어려운 상황

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자연히 

성도들은 연합하여 이그나티우스

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

았다. 나름 가능성이 보이기도 하

였다. 로마 군인들은 그를 잡아 로

마로 압송하는 길에 이곳저곳을 

우회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를 대표

하는 거물을 체포하였으니 급하게 

로마에서 처형할 수도 있었지만 

시간을 끌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로마 정부는 이그나티우스

의 마음이 변하여 배교를 선택하기

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사실 그

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로마

의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면 교회

에 미치는 파장이 대단하였을 것이

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

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붙잡았

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 있는 교

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그 

내용은 절대로 자기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당부였다. 

“나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이 내

게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왜냐하

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 여러분에게는 쉽지만, 만약 여

러분이 내게 친절하지 않으면 내

가 하나님께 이르기는 어렵기 때

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육체적 

생존에 마음을 둔다면 나는 또 한

번 단순한 울부짖음이 되고 말 것

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구하는 

유일한 호의입니다. 
<13면으로 계속>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19)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육체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순교의 제물 돼

은혜로 주신 신앙, ‘주님위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타내야 

1. 초대교회 - 교부 (3) 속사도 교부, 이그나티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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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시절에는 요즈음 복음성

가라고 부르는 그런 찬양곡은 거의 들어보기 어려

웠다. 대학교 1, 2학년 때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나 

“새롭게 하소서” 이런 곡들을 학교 기독교 학생회 

모임 때 부른 기억은 있지만 교회에서 어른들의 예

배 때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이후

인 것 같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찬양곡에서 복

음성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요즈음은 대부

분 교회에서 찬양팀들이 앞에 나와 인도하는 곡들

은 거의 다 복음성가이다. 큰 교회의 몇 부로 나뉘

어 드리는 예배 중 전통적인 예배, 혹은 소수의 전

통적인 교회를 제외하고는 찬송가에 있는 곡들을 

주일예배 때 부르는 교회는 드문 것 같다.

음악의 다양한 쟝르에 대한 사람들의 기호가 다

르듯이 크리스천들의 찬양곡에 대한 기호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예배의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예배

의 형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얘기

한다. 복음성가이든 찬송가이든 하나님을 찬양하

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나는 찬송가 속에 있는 보물 같은 곡들

이 점점 잊혀져가는 것이 아쉽다. 복음성가 중에도 

기독교의 진리를 담은 귀한 곡들이 많이 있지만 어

떤 곡들은 우리 아들 말처럼 세상의 사랑 노래에서 

“baby”를 “주님”으로만 바꾼 것 같은 그런 곡들도 

있다. 그래서 그 곡조와 가사가 유행가와 별로 구

분이 안되는 것 같은 곡들이다. 

요즈음에는 찬송가에 있는 곡을 부를 때면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그 주제에 연결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도 한다. 그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어느 성경구절에서 은혜를 받고 그 곡을 쓴 것인

지 알 수도 있고 때로는 연결된 성경구절에서 은혜

를 받기도 한다.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

는 찬송가들이 있을 것 같다. 대학시절 헌신의 의

미도 잘 모른 채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게 다가

와서 주님께 삶을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드렸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평생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

서 결혼식 때 불렀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

런 곡들을 다시 부르면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교

제를 나누고 있는지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었던 곡들이 어느새 담담해

지면 혹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닌

지 돌아도 본다. 

어느 카톨릭 신부님이 말한 것처럼 개신교는 긍

정적이고 복음성가도 밝고 힘차서 성도들이 명랑

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나는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 

가사에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내가 새 문화에 

적응이 늦은 구식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교회에서 찬송가는 사라질 것이

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서운해진다. 문화가 변해

도 변함이 없는 진리를 담은 귀한 곡들을 더 아끼

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돌려 드

려야겠다. 
이메일: lpyun@apu.edu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그리운 찬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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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한국교회 부흥의 시초가 

된 “기도”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인식

과 함께 본지는 2014년 뉴욕목사회 

신년금식 기도성회에 강사로 초청됐

던 윤병이 목사(부산반여제일교회 담

임)의 저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저자의 제안을 받아 발췌 게재한다. 

윤병이 목사는 이 저서가 자신의 간

증이자 신앙고백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 글을 통해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

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지속시키며 하

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인 기도에 대해 

바로 알아 이 시대 교회 부흥의 원동

력이 되기를 바란다.

기도는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인생전부를 거는 모

험이다. 그러므로 인생에는 성공한 인

생도 있고, 실패한 인생도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일단 성공의 키를 잡

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고 모두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다고 말하기 어렵다. 믿는다 하지만 마

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처럼 아슬아

슬한 인생이 있다. 그들은 예수를 믿

었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기 때

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

는 믿음에서 성공하려면 예수님을 만

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기도해

야 한다. 

주님은 우리 사정을 다 잘 알고 계신

다.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할 때에 이

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

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실 줄 생각 

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 받지 말

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

니라”(마6:7-9)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이는 하나님께

서 다 알고 계시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

고 말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

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 “너희 사면

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

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

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

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겔 36:36-37). 기도하면 주님

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

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

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신4:29, 대

상28:9, 렘29:11-13, 요14:12-14, 약

5:12-18).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아니하

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

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

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

으시랴”(민23:19)고 말씀 하셨다. 그

분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이 땅

에 보내시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

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

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자기의 사랑

을 확증하셨다(롬5:8), 그런데 무엇이 

아들보다 아까운 것이 있어 우리의 기

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기도하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며 전갈

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 지라도 좋

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

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눅

11:11-13)고 말씀했다. 또 누가복음 

18:7-8을 살펴보면 ”주께서 또 가라

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

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

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

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

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

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하셨다. 신앙생활의 성공

을 위해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아

픔이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필요로 한 

것이 없어서요, 둘째로는 인간관계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기도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

라”(막 9:29)고 하셨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기도

는 ·파산 당한 배의 항구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의 생명줄이요 ·병든 자의 

지팡이요 ·가난한 자의 보석 창고요 ·

환난의 구름을 헤치는 햇살이요 ·인간

의 화를 정복하고 행복을 든든히 하는 

기초석이요 ·불행의 길을 제거하고 행

복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했다. 

또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

기도는 영혼이 하늘을 나는 날개요 ·

멀리계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내려오

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우리의 

연약한 힘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을 연결하는 위대한 방법이며 ·세상에

서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다. 그러

므로 왕좌에 앉아 있어도 기도할 줄 모

르는 자는 불행한 자요 극도의 궁핍에 

처해 있어도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

도 행복한 자라고 했다. 
<계속>

<4면에서 계속>

 오직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구원에 이

르는 길만을 준행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 자

기 생각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

름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인생을 최

고로 의미있고 복되게 사는 길임을 배

웠습니다.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앞에서 

자기에게 애굽 바로 앞에 나갈 것을 명

하시는 하나님께, ‘저는 자격자가 아니

니 다른 이를 보내시라’며 거부했던 모

세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한 것이, 모세 

자신을 위대한 구속역사의 대들보로 쓰

임 받게 한 것입니다. 

이후로 모세는 공포의 대상이요 상대

하고 싶지 않은 무법자 바로 앞에서, 하

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대로 되는 것

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기 어

렵고 알기 어려운 먼데 있는 것이 아니

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순종하는 것

이 쉽고,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역설하는 것은 사실 모세의 인생 고백인 

것입니다. 불평에 불신을 밥먹듯 하는 

백성을 인도하면서도,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고, 충성됨이 마치 주인에게 충성함

과 같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시119:103), 하는 일은 마치 예수님이 

지신 멍에처럼 가볍습니다(마11:30).

3.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습

니다(14).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를 

40년간 행군하게 하신 목적을 8:3에서 

밝혀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

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게 떡은 아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사

흘 굶어 이웃집 담 넘지 않는 양반 없다’

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 삶에 물질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거의 본능

적으로 사람은 세상과 그 물질에 의해 

좌우되기를 잘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세상과 물질

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

야함을 반복해서 연단시키신 것이라 믿

습니다. 

사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

님 말씀 지켜 살아야 된다는 훈련은 그

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유

는 말씀대로 1주일 6일 동안은 해뜨기 

전에 들로 나가야 만나를 거두어 올 수 

있었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말

씀 따라야 했고, 또 이웃 모두도 같이 움

직였습니다. 해질 무렵 메추라기 거두기

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고 살려면, 길 

잃지 않으려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환경이 크게 바뀝니다. 먹고 사는 물질

문제도 광야에서와는 달리 많은 기회와 

선택이 있습니다. 자기 땅도 있고 과수

원도 있고 가축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할 일도 다양해지고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에 무한한 기회, 곧 자유가 주어집

니다. 자신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던 모세

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이

런 극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

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최우

선적으로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래서 그 말씀을 이제 각 사람의 마음에 

심어, 양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강제가 아니요, 의무가 아닌, 스스로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회 많은 미국, 좀 더 자유가 

있는 미국에 와서, 우리 마음 판에 새겨 

주사 주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살 수 있

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은 이야기 만드는(story making) 

재주들이 범람합니다. 자기 위주로 말하

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내가 이러는 것 

뭐 대수냐는 식입니다. 정말 어는 시대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대로 믿고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따르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을 명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고 복되

게 살게 하기 위해 말씀을 주십니다. 부

디 말씀이 먼데 있다, 너무 어렵다 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순전함

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은 쉬워지고, 말씀이 힘이 

되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

전 인생을 거는 모험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기도는 필수 
파산 당한 배의 항구요, 영혼이 하늘을 나는 날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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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

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3:16-17)고 성

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제물을 통하여, 범죄하

므로 영원형벌 받아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과 은혜, 용서와 죄사하심, 그리고 

구원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죄인들을 심판하

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

란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의 핵심 주제는 ‘사

랑’입니다. 신구약 전체의 핵심 요

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데’ 있습

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과 부

활의 새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

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2:8-9)

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 

기쁜 소식, Gospel입니다. 이는 우

리의 선행과 공적 등의 행위로 얻

은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이로다”(고후6:1-2)라고 했습니

다. 하나님의 값없는 공짜의 은혜

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

혜를 헛되게 여기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돈으로 환

산해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목

숨을 내놓는다고 한들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값이기에, 하나님께

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으로 대신 죄값을 갚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

간을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일방적

이고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사랑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

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

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재

림), 은혜와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

고, 은혜 받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구원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

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알

아, 믿음으로 모두 구원 받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악인이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

가 없습니다. 저들이 설령 하는 일

마다 뜻대로 잘 되고, 만사가 형통

하여도, 잠시잠간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복음을 받아

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 후에 심판 받아 영원형벌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에,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배우지 못하

고, 못 살고, 못 생기고, 힘없고, 병

들고 아프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멸시, 무시, 업신여김을 당하고 살

아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

녀, 주님의 거룩한 성도, 제자가 되

었다면 죽음 후에 영원한 영생복락

의 천국에 갈 수 있기에 참으로 행

복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계 약70억의 사람 가운

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

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수

억 달러의 수퍼로토 당첨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

목회서신 

제19회 한부모 축제 싱글패밀리 

피크닉이 16일 오후 3시부터 7시

까지 부에나팍에 위치한 랄프 클라

크 리저널팍(Ralph Clark Region-

al Park)에서 FMC, FBM, Mom’s 

Home 공동주최로 열렸다. 

한부모축제 시작부터 함께한 서

니송 교수(탈봇신학교)는 “지난 

1995년에 싱글사역 시작돼 연례행

사로 한부모 축제가 정착하게 됐다”

며 “싱글패밀리 사역을 통해 장성한 

모습을 보게 돼 뿌듯하다. 이 사역

에 함께한 분들 중에는 어린아이 시

절 만난 자들이 장성해 대학을 졸업

하고 직장생활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된다. 이를 볼 때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줄 몰라 방황하고 무서워

하지만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

나님께서 양육시켜주셨다는 생각

이 들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금병달 목사는 “5월은 가족행사

가 많다. 특별히 피치 못한 사정으

로 인해 헤어짐을 겪은 가정들이 소

외돼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시기다. 

오늘처럼 5월에 싱글로 있는 부모 

자녀를 위한 행사가 있다는 것이 감

사하다. 한부모 축제가 올해로 19번

째 되는데 가정들이 위로받는 시간

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부모 축제는 홀로 자녀들을 양

육하며 이민생활을 개척하는 한 부

모 가정을 위해 마련됐다. 바비큐 파

티로 시작된 한부모 축제는 금병달 

목사가 설교했으며 나승렬 목사의 

사회로 자녀들과 함께하는 레크리

에이션, 보물찾기, 시상식 등으로 진

행됐다.
<박준호 기자>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해 감사 공연을 가진 포

항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일행을 

접대했다. 

동 교회 야외예배 장소를 방문한 

극동방송국 어린이합창단을 위해 

저녁을 대접하고 담임목사와 부목

사 그리고 당회원들이 자택에서 민

박을 제공했다. 40명의 합창단과 단

장 및 지휘자, 학부모 등 50여명의 

일행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미

친선 사절단으로의 사명을 다했다. 

한편 지난 10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감사 공연에는 미 참전용

사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는 

공연장에서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

한다.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분을 위

해 기도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참전용사 빌 레이드(Bill Reid) 전 

대령은 “아이들의 찬양과 포옹을 잊

을 수 없다. 우리를 기억해주어서 고

맙다”고 인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크리스천밴드 원에이티 콘서트

가 16일 오후 7시30분 타운내 

MPARK4 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

다. 

토요일 오후 공연장에는 20대 청

년부터 6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공연장을 찾았으며, 예정

된 공연시작시간이 넘어도 밀려드

는 청중들로 인해 공연이 30분 늦

어지기도 했다. 

박형준(기타, 새생명비전교회), 

에이미 킴(싱어, 남가주사랑의교

회), 박오달(키보드, 세계성경장로

교회), 고아론(드럼, LA사랑의교

회), 장우일(베이스, 올리브나무교

회) 씨 등 5명으로 구성된 원에이티

가 첫 앨범(Radical Love)을 발표

하는 쇼케이스로 열린 이번 콘서트

는 콘서트 형식의 예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찬양으로 하나가 된 자리

였다. 

특히 보컬 에이미 김 자매의 간

증이 담긴 맨트들과 셀린디온을 연

상케 할 정도의 가창력은 이날 공

연을 준비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

다. 또한 그녀가 노래할 때 객석에

서는 공연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

도 눈에 띄었다. 

이날 공연을 마친 후 에이미김 자

매는 “콘서트가 함께 찬양하는 무

대로 마련돼 은혜로웠다. 첫 번째 

공연이었지만 뜻밖에 많이 찾아오

셔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

고, 공연이 잘 마쳐진 것에 하나님

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했다. 

원에이티의 리더인 박형준 형제

는 “2년 반 동안 앨범작업을 해왔

다”고 언급한 후 “원에이티 밴드가 

완성하고 8개월간 오늘 공연을 위

해 달려왔다. 콘서트에서 함께 부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를 보기위해 참석한 

지저스홀릭무브먼트의 심명진 형

제는 “쇼케이스가 예배로 돼서 좋

앗다. 기회가 되면 원에이티와 지저

스홀릭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

면 한다”고 말했다. 

갈보리믿음교회 청년담당 김대

성 목사는 “오늘공연을 보는 내내 

밴드 멤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려

고 한 모습이 좋았다. 특히 세대와 

세대간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아픔, 

그리고 슬픈 상황에 대해 나눴고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고백하

는 모습을 볼 때 청년사역자로 어떻

게 청년들과 함께 사역해나갈지 나

눌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고 관

람소감을 밝혔다. 

원에이티는 이번 콘서트에서 얻

은 CD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밀알

선교단에 후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가정들이 위로받는 시간...

샬롯 한국전쟁참전 기념공원서 감사공연

콘서트가 함께 찬양하는 무대로... 제19회 한부모 축제 싱글패밀리 피크닉

포항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샬롯장로교회 홈스테이 

크리스천밴드 원에이티 콘서트 대성황

제19회 한부모축제 싱글패밀리 피크닉이 랄프 클럭 리저널파크에서 열렸다

샬롯 한국전쟁참전 기념공원서 감사공연을 한 포항극동방송 어린이합창

단원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한인1.5세와 2세로 구성된 크리스천밴드 원에이티의 쇼케이스를 겸한 콘

서트가 MPARK4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제 1회 International Mission 

Leaders Charlotte Form이 지난 14

일과 15일 고든콘웰 신학교에서 열

렸다.

킴넷(대표 최일식 목사) 주관으로 

열린 첫날 개회예배는 전기현 박사

의 사회로 고든콘웰 신학교 홀린저 

총장의 환영사와 라니액 샬롯 분교

장의 인사와 함께 조기흥 평택대학

교 총장의 인사가 있었다. 조 총장

은 평택대학교 전신인 피어선신학

교와 고든콘웰 신학교의 대를 이은 

교제관계를 소개했다. 

특강은 국제 선교지도자들인 강

승삼 박사(한국세계대회 직전회장)

와 SEED국제선교회 대표 이원상 

박사, SIM대표 브러든 존슨, 그리고 

GP동아시아 책임자 백운영 박사가 

맡았다.

포럼은 UBF 창시자 배사라 선교

사, UBF 상임대표 아브라함김, 조

지아크리스천대학교 총장 장영일 

박사, 4/14운동의 김남수 박사(뉴

욕 프라미스교회 담임)가 참여해 참

석자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었

다.

그 외에 각지에서 선교에 헌신하

는 선교 지도자들의 패널토의는 1

회 대회로써 손색없는 진행을 보였

다. 

14일 저녁 영성집회 사회를 맡

은 나성균 목사는 말씀을 전한 Dr. 

Claude Alexander 감독에 대해 고

든 콘웰 신학교 이사이며 성도 2만

명의 샬롯 지역 가장 큰 교회 담임

으로 지역 영적 역사의 보존자로서

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소개했

다.
<정리: 유원정 기자>

제 1회 국제선교지도자 샬롯포럼 개최
14, 15일 고든콘웰 신학교에서

제 1회 International Mission Leaders Charlotte Form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오는 7월 2일(목)부터 4일(토)까

지 오렌지에 위치한 채프맨대학교

(Chapman University)에서 열리

는 로스앤젤레스 바이블 컨퍼런스

(LABC)를 위해 뉴욕에 소재한 이스

트만 음악학교 재학생들이 팀을 구

성해 처음으로 LA를 방문한다. 

학생들은 LABC의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콘서트를 갖는다. 음악회

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기금은 참가

하는 청년들의 등록비 일부를 지원

하게 된다. 

콘서트는 5월 22일(금) 저녁 8시

에는 그린힐스 침례교회(정기정 목

사), 23일(토) 저녁 7시 30분에는 로

스엔젤레스 온누리교회(이정엽 목

사), 그리고 24일(주) 오후 6시에는 

언약교회(오경환 목사)에서 각각 열

리게 된다. 

1시간 30분정도 진행될 음악회는 

한국어와 영어로 두 명의 사회자가 

곡에 대한 설명을 통해 1세와 2세, 

한인과 다른 민족의 이웃들이 함께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며, 찬송가와 

복음성가 위주로 연주되는 클래식 

음악을 통해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뜻 깊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11면으로 계속>

7월 2-4일 LA 바이블 컨퍼런스 후원

뉴욕 이스트만 음대생들 LA서 음악회 



올바니갈보리장로교회가 지난 17

일 저녁 설립감사예배를 드렸다. 

담임 김승민 목사는 “올바니갈보

리장로교회는 지난 1월 19명이 모

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며 현재 

35명의 교인이 출석하고 있다”고 소

개하고 “교우들과 함께 지역 복음화

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인근에 대

학교가 많아 학생들을 섬기고 훈련

시키는 학원선교에도 힘을 기울이

겠다”고 말했다. 

예배는 김승민 목사 인도로 기도 

이순증 목사, 특별찬양 문예서 자매, 

설교 유상열 목사, 설립선포 유상열 

목사(예장총신측 미주동부노회 초

대 노회장), 봉헌찬양 민선예 하이

티 선교사, 봉헌기도 육민호 목사, 

축사 권형덕 목사, 권면 최호익 목

사, 축도 유상열 목사 순서로 진행

됐다.

유상열 목사는 “하나님께 속한 교

회”(벧전2:1-10)라는 제목의 말씀

에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

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부름 받은 자

들의 거룩한 모임이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항상 거룩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

모일 때마다 찬양의 제사가 넘쳐나

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

현되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 목사는 “이를 위해서 교회

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

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

어가야 한다”며 “올바니갈보리장로

교회가 진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

성의 모임이 돼서 하나님께 속한 아

름답고 참된 교회로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 교회는 감사예배에 온 축

하객 선물을 준비하는 대신 이날 참

석한 선교사 3명에게 후원금을 전

달했다. 

올바니갈보리장로교회는 160여

년 전에 설립된 미국교회(RCA교

단)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3041 

Troy Schenctady Rd, Niskayna, 

NY 12309)
<유원정 기자>

한국기독교군선교회연합회 뉴욕

지회가 지난 14일 신임회장 최일홍 

목사 취임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출

발했다.

최일홍 목사는 “이 자리에 서기까

지 기도해주신 그리스도의 동지들

께 감사한다”며 “우리 부모형제 수

백만이 희생된 6.25가 발발한지 65

년이 지났는데 10만명 이상이 고향

에 돌아오지 못했다. 북한은 이 시

간에도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

도 완전무장을 해야 한다. 한국군은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군복음화 

선언이후 현재 장성급 75%, 장교급 

50%, 사병 45%가 기독교인이다. 한

국에 가서 사단마다 다니며 설교하

고 간증한다. 올 10월에도 논산에서 

진중세례를 하게 된다. 군목이 더 필

요하다”고 취임인사를 했다. 

소년병으로 백마고지 전투에 참

전했던 최 목사는 “하나님은 위험한 

순간마다 내 곁에 계셨다”며 “나는 

하나님 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

았다. 기독교인이 바르게 서야 복음

전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취임예배는 김명옥 증경뉴욕지회

장의 사회로 기도 황 록 목사, 특송 

김연숙 목사, 말씀 조의호 목사, 헌

금기도 김영철 목사, 축사 고창익 목

사(뉴욕지회 지회장) 김진화 목사(

기독군인회 뉴욕지회장) 황경일 목

사(뉴욕교협 증경회장), 축시 조의

호 목사, 광고 김현석 목사, 축도 이

만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의호 목사는 ‘첫째 계명의 공통

분모“(엡6:1-3)라는 제목의 설교에

서 ”효의 공통분모는 순종과 공경“

이라며 가난한 어린 시절 중학교에 

가고 싶어 3차례나 가출을 했던 자

신의 이야기를 했다. 

조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

자인 육신의 부모가 축복하면 자녀

가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며 요셉과 사울의 인내, 다

윗의 순종에 대해 설명하고 ”부모같

은 최일홍 회장을 모시고 최선을 다

하는 군선교연합회가 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군선교회연합회 뉴욕지회 새 임

원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최일홍 목사 △부회장 황 

록 목사, 고창익 목사, 김재룡 목사 

△사무총장 김재룡 목사 △총무 김

현석 목사 △서기 김연숙 목사 △회

계 김인자 전도사 홍보분과 김영호 

목사 △기획분과 권순원 목사 △행

사분과 박병승 목사 △선교분과 김

영철 목사 △친교분과 이학용 목사 

△섭외분과 임용수 목사 △찬양분

과 유상용 목사, 조공자 전도사 △

다민족분과 이성달 목사.
<유원정 기자>

뉴욕에 있는 미국 교단 소속 4개 

교단(AG, RCA, PCA, C&MA) 한인

목회자 연합 친선 체육대회가 지난 

18일 오전 퀸즈 알리폰드 파크에서 

열렸다. 4개 교단 목회자들은 수년 

전부터 경기를 하며 친선을 다져오

고 있다. 

경기종목은 배구, 축구, 족구 3종

목의 경기를 펼쳐 우승 AG, 준우승 

RCA, 3등은 C&MA가 각각 차지했

다.    

경기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인

용수 목사(AG 동북부지방회 부회

장) 인도로, 기도 나영애 목사(RCA 

뉴욕교협 회장), 설교 김수태 목사

(C&MA), 광고 오태환 목사(PCA), 

축도 박상일 목사(PCA)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2015년 5월 23일 토요일10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동부소식 www.chpress.net

east
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2015년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6월 8일(월) 오후 8시 퀸

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대예배당에서 열린다. 이번 학위수여

자는 △목회학석사 문영운, 방정훈, 최용녀, 홍진화 △여교역학과 이

종순, 최현정, 한영숙 △신학부 김지영, 유인숙, 이애령, 조군식.

▲문의: (718)463-7163, 886-4040

뉴욕사모 합창단원 모집
뉴욕사모회(회장 김경신 사모)가 사모합창단원을 모집한다. 자격

은 뉴욕일원 교역자 사모로 연습시간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30분, 장소는 큰샘교회(담임 이은수 목사). 지도는 김수

경 목사(뉴욕퀸즈교회 시무/전 대한적십자사 오케스트라 지휘)가 한

다. 한편 뉴욕사모회는 매 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큰

샘교회 교육관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문의: (347)256-6147 

미드웨스트대학교 개교 29주년 기념특강 및 학위수여식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 개교 29주년 기념특강 및 

학위수여식이 6월 8일부터 12일까지 본교 미주리 주 웬츠빌에서 열

린다. 이번 학위수여 분야는 경영학, 음악, 상담학, 교육학, 신학, 영어

교육, 리더십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문의: (636)327-4645

2015 할렐루야 장학생 선발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이 할렐루야 2015 대뉴욕복음화대회 

장학 사업의 일환으로 회원교회를 대상으로 교회에 등록된 학생 중 

장학생을 00명을 선발해 1인당 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현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12학년 제외)으로 신앙과 품행이 타의 모법

이 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평균 3.25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구

비서류는 △장학금신청서(교협양식) △신앙고백서 △성적증명서 △

담임목사 추천서 △사진(1.5X1.5)이며 특히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를 우대한다. 신청 마감일은 6월 15일(월). 

▲문의: (718)279-1414

미국 4교단 한인목회자 연합친선체육대회 배구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군선교회연합회 뉴욕지회 회장 취임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신임회장 최일홍 목사 취임예배

올바니갈보리장로교회 설립감사예배

AG, RCA, PCA, C&MA...우승 AG

한국기독교군선교회연합회 뉴욕지회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 부흥하라”

미국 4교단 한인목회자 연합친선체육대회

뉴욕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총

장 정익수 목사) 제22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17일 오후 6시 뉴

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에서 열

렸다. 

학위수여식을 통해 목회학석사

(M.Div.) 8명(김동욱, 김성민, 김진

형, 노광문, 이하영, 정용문, 채수정, 

최수미), 신학사(B.Th.) 3명(김현

진, 방명근, 정유관) 등 총 11명이 

학위를 받았다. 또 김동욱, 정용문, 

최수미 졸업생이 총장상을 받았다.

1부 예배는 사회 강유남 박사(뉴

저지분교장), 기도 이윤석 박사, 성

경봉독 정영민 교수, 설교 엄기환

(해외총회 증경총회장, “인생의 역

전승”, 수1:1-9), 헌금기도 이대길 

박사(총동문 부회장)의 순서로 진

행됐다. 

학위수여식은 박희근 교수의 학

교연혁 소개에 이어 정익수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학위 및 졸업증을 수

여했으며, 3명의 학생에게 종합우

수상을 시상했다. 정익수 총장은 △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

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등 5가지 교훈으로 훈시했다.  
<기사제공: 뉴욕총신대학교(원)>

뉴욕총신대 22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교수와 졸업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총신대학교(원) 22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올바니갈보리장로교회 설립예배에서 교우들이 앞에 나선 가운데 유상열 

목사가 설립선포를 하고 있다. 원내는 담임 김승민 목사.



시에라 호스피스(대표 박영심)가 

주최한 호스피스 세미나가 16일 오

전 10시 가주영어학교 세미나실에

서 성황리에 열렸다. 

강사로 나선 김성준 목사(시에

라 호스피스 원목)는 “이번 세미나

는 한인들에게 호스피스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언급하며 “이미 

호스피스 세미나는 5년 전에 시작

됐고 이번이 세 번째다. 감사한 것

은 한인호스피스가 LA와 OC지역

에 5개가 생겼다. 호스피스 세미나 

및 교육을 6개월마다 갖고 한인들

을 연결시키려고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강의에서 김성준 목사는 “

많은 한인들이 삶을 마감할 때 호

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죽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호스피스는 병동이

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환자가 

편안한, 준비된 죽음을 맞을 수 있

도록 돕는 치료, 의료서비스로 집이

나 양로원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료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고 설명했다. 

또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환자의 가족이 부담하지 않

는다. 메디케어A는 100% 서비스

를 받을 수 있으며, 메디컬만 있어

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오

바마케어와 HMO역시 100%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블루크로

스 등 사설 보험역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종류에 따라서는 디

덕터블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진 간호사는 “호스피스는 환

자의 집이나 양로원을 방문 등 8시

간 지속적으로 환자와 함께 있으면

서 환자 목욕을 시키거나 환자의 영

양상태를 상담해주는 것부터 시작

해서 간호, 가정 간호 보조 등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하면 물

리치료, 언어치료도 받을 수 있다. 

모든 처방약과 의료용품, 병원에서 

쓰는 환자용 침대 같은 가정용 의료

기기도 제공된다. 특히 죽음으로 가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정신

적 증상과 영적인 증상에 대해서도 

상담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각종 의료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장례 절차, 사망 신고 등 법적 절차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및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호스피스사역은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13개월까지 서비스를 제

공하며 환자의 죽음이후 발생하는 

유족들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장

례에 들어가는 비용부분을 제외한 

모든 법적인 절차에 도움을 준다.
<박준호 기자>

<9면에서 계속>

연주회를 섬기는 8명의 연주자들

은 이스트만 음악학교의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 소프라노 

김현지, 오보에 이지원, 피아노 정

예원, 김가을, 바이올린 이효경, 박

지은, 비올라 나찬미, 그리고 첼로 

신지인 자매가 연주자로 서게 되는

데 3일 동안 각기 다른 프로그램으

로 찬송가, 복음성가, 서양곡 등을 

다양하게 연주할 것이다.  

LABC는 “영생의 말씀, 그리스

도”라는 주제로 2박3일 동안 창세

기, 출애굽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등 5권의 성경을 5명의 

강사를 통해 강해설교로 진행되게 

된다. 즉, 말씀사경회다. 주최 측은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

회 중심이란 핵심가치를 가지고 이 

시대를 위한 부흥의 전도자, 진정한 

예배자와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중

보기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그 목

적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문의는 강영수 목사(213-

598-5323), 티모시 조(213-800-

3630)에게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자마>

2015년 5월 23일 토요일 11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서부소식www.chpress.net

west
서부교계 게시판

글로발선교교회 FIT 뮤지컬 공연
글로발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는 FIT 뮤지컬 ‘조선인보다 조선

을 더 사랑한 사람들’ 공연을 29일(금) 오후 8시에 갖는다.

▲문의: (909)396-4441

훌러톤장로교회 여름학교 
훌러톤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는 2015년 여름학교를 6월 1일(

월)부터 7월 24일(금)까지 개최한다. 대상은 1-6학년.

▲문의: (714)519-5081에릭 전도사 

스페인교회개척운동 기도회
WePray 세계기도센타(대표 이수경 사모) 주관으로 스페인 교

회개척운동을 위한 기도회를 28일(목) 저녁 7시 We Pray House of 

Prayer(1100 E. Orangethorpe Ave, Anaheim, CA)에서 갖는다.

▲문의: (703)624-7112

크리스천헤럴드 사옥이전
크리스천헤럴드(회장 알렉스양 선교사) 사옥을 이전했다. 새 주소는 

3700 Wilshire Blvd, #105, LA, CA(라디오코리아 빌딩 1층).

▲문의: (213)353-0777

1일 신약성경통독집회
LA 헐리웃효순장로교회(담임 김동원 목사, 1101 S. Elden Ave)가 25

일(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1일 신약성경통독집회를 개최

한다. 참가비는 30달러며 미주요한선교단 안성기 목사, 이희철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문의:(213) 268-3589 

베델한인교회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
목회자와 장로들을 위한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가 오는 5월 26일(

화)과 27일(수) 양일간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개최된다. 

강사로는 호산나교회 최홍준 원로목사, 안인섭 교수(총신대),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 부목사) 등이 나서게 된다. 신청은 웹사이트(www.

pastoralministry21.com)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949) 854-4010

토랜스조은교회 김다니엘 선교사 초청 부흥집회
토랜스조은교회(담임 김바울 목사)가 예수세대 운동대표이자 복음전

도 사역자인 김다니엘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하는 특별부흥집회를 5월 

29일(금)부터 31일(주)까지 갖는다. 일정은 29일(금) 오후 8시, 30일(토) 

오후 6시, 31일(주) 오전 11시30분, 오후2시

▲문의: (310)370-5500   

OC영락교회 일일부흥회 및 찬양대 수양회
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담임 김경섭 목사, 12612 Buaro St, Garden 

Grove)는 일일부흥회 및 찬양대수양회를 31일(주) 갖는다. 강사는 최홍

준 목사(부산 호산나교회 원로).

▲문의: (714)534-1135

남가주지역 한인교회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6월5일 토랜스조은

교회(담임 김바울 목사)를 시작으

로 일제히 개최된다. 이번 VBS는 

‘Everest-Conquering Challenges 

with God’s Mighty Power’, ‘하나

님의 사랑’, ‘Hometown Nazareth’, 

‘Son Spark Labs’ 등의 주제로 열

리게 된다. 

다음은 남가주지역 한인교회 

VBS 일정이다.

<박준호 기자>

6월 5일 토랜스조은교회 시작으로 일제히 개최

남가주지역 한인교회 2015 VBS 연다

일시	 교회	 문의

6/5-6	 토랜스조은교회(김바울 목사)	 (310)370-5500   

6/11-13	 한빛교회(차광일 목사)	 (714)670-6778 

6/15-17	 ANC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
	 (661)904-9510

		  (714)280-5422

6/15-19	 오렌지한인교회(김윤진 목사)	 (714)871-8320 

6/16-19	 에브리데이교회(최홍주 목사)	 (818)832-6628

	 인랜드교회(박신철 목사)	 (909)622-2324 

6/17-19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213)703-7173

6/17-20	 글로발선교교회(김지성 목사)	 (626)201-3362

	 충현선교교회(민종기 목사)	 (818)549-9191

6/18-20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	 (714)772-7777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	 (626)744-9191

	 얼바인온누리교회(권혁빈 목사)	 (949)261-9100 

	 대흥장로교회(권영국 목사)	 (310)719-2244

6/20-24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	 (213) 381-2202

6/21-24	 나성영락교회(김경진 목사)	 (818)357-0207

6/23-26	 생수의강선교교회(안동주 목사)	 (562)305-3662

6/23-27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	 (714)521-0991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목사)	 (626)913-6611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방상용 목사)	 (714)319-5905

6/24-26	 동양선교교회(박형은 목사)	 (323)466-1234

6/24-26	

베델한인교회(김한요 목사)	 (949)854-40106/29-7/2	

8/3-6

6/24-26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	 (213)327-8112

		  (213)503-9697

		  (310)697-9176

6/25-27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	 (714)680-9556-7

	
얼바인아름다운교회(이동준 목사)

	 (949)250-1111

		  (714)393-2199

6/25-28	 OC영락교회(김경섭 목사)	 (678)763-1537

6/26-28	 남가주든든한교회(김현인 목사)	 (213)481-2779

7/9-11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	 (562)691-0691

	 미주서부장로교회(김선익 목사) 	 (310)328-7020

7/13-17,19	 남가주주님의교회(한의준 목사)	 (626)807-8245

7/13-15	
얼바인침례교회(박경호 목사)

	 (949)525-0430

7/17-19		  (949)294-6169

LABC 기금마련을 위한 뉴욕 이스트만 음대생들

시에라 호스피스 주최 호스피스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김성준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강사 김성준 목사 “환자가족 비용부담 없어”

시에라 호스피스 주최 호스피스세미나 성황

YNOT 재단과 미국심장협회의 공동 주최 시니어를 위한 무료 건강박람회

가 나성영락교회 체육관에서 열렸다

YNOT 재단과 미국심장협회의 

공동 주최 시니어를 위한 무료 건

강박람회가 13일 오전 9시부터 오

후12시까지 나성영락교회(담임 김

경진 목사) 체육관에서 열렸다. 한

인 등 아시아계 연장자들을 위해 

마련된 건강박람회는 15명의 전문 

의료진이 나와 300여명의 노인들

에게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체질

량 지수 등 기본적 건강검진을 제

공됐다.

<박준호 기자>

시니어위한 무료 건강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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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 제100회 총회가 대구 

동구 안심로 반야월교회(이승희 목

사)에서 개최된다. 

예장합동은 14일 “최근 개최된 

임원회에서 9월 14-18일 열리는 

제100회 총회 장소를 대구 반야월

교회로 결정했다”면서 “반야월교회 

본당 좌석이 3000석으로 1570여명

의 총회 대의원들을 수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다 다양한 편의시설

이 구비돼 있어 총회 장소로 적당하

다”고 밝혔다.  

등록교인수가 7000여명인 반야

월교회는 대구지역의 대표적 대형

교회다. 

교회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연면적 1만6000㎡ 규모다. 본당과 

소예배실 2개, 세미나실, 실내체육

관, 카페, 식당 등이 있으며 지난 4

월 입당예배를 드렸다. 

한편 제100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김선규(성남 성현교회) 김

종준(서울 꽃동산교회) 장대영(서

울 수도중앙교회) 강태구(대구 일

심교회) 목사가 소속 노회 추천을 

받았다. 

부서기 후보는 서현수 윤익세 이

형만 고광석 목사가, 부회록서기는 

하재삼 김정설 목사가 각각 소속 노

회 추천을 받았다. 나머지 임원은 

단독후보다. 

광주지법이 12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왕국회관) 신도들

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교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3일 성

명에서 “개인의 자유만 강조되고 

공공질서는 무시된다면 그 사회는 

무질서로 흐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자유마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

상급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훈 한국교회

연합 기획홍보실장은 “개인의 양심

과 인권을 국가가 존중해야 하지만 

이 또한 국가가 존재해야만 존중받

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날 ‘판사의 

법봉(法棒)이 국가안보를 무너뜨린

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선 용

어의 혼선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며 “특정종교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라

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비양심

적 세력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병

역의무는 양심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

이 같은 무책임한 판결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덕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총무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부분 국민의 정서에 반하고 

특혜를 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병

역의무를 신성한 국방의무라고 하

는 상황에서 병역거부 행위는 마땅

히 유죄가 돼야 한다. 그것이 국가

가 유지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총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은 기존 기독교를 마귀를 따르는 무

리라고 호도하며 자신들이 진정한 

교회라고 주장한다. 주로 노상에 ‘

파수대’ ‘깨어라’ 등의 잡지를 설치

하거나 가정방문 등으로 기존 신자

에게 접근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고신·합신, 기독교대한감리

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

교장로회 등 주요 교단들은 여호와

의 증인을 이단으로 판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결 이후 8년 만이다. 하지만 대법

원은 모두 유죄판결을 했으며, 2004

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판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지난 3월까지 모두 9934

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

고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은 18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

회관에서 ‘한국장로교회 한(一)교

단 다(多)체제와 한국교회연합’을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열고 장로교

회가 먼저 하나님 주권사상 아래 뚜

렷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갖고 연합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

았다. 

‘한교단 다체제’는 한국장로교총

연합회(한장총)가 각 교단의 신학

과 조직을 인정하면서 예수교장로

회연합총회라는 느슨한 연대 구조

를 만들기 위해 2010년 7월 제안한 

방안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백석·한영·대신 교단이 동참 의사

를 밝혔다.

김정우 총신대 교수는 “21세기 

세상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인

쇄 매체에서 멀티미디어로, 산업시

대에서 지식창조 시대로 거대한 변

혁과정을 거쳤다”면서 “사람들은 

극단적 이기심에 따라 영혼과 물질

을 교환하고, 공동체는 고유한 가

치·신뢰·권위를 상실하며 붕괴되

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국교회에 대한 비

판적 여론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 

선교대원 피랍 사태로 촉발된 이후 

2010년대 들어서 주요 교회들의 분

쟁과 내분으로 고조되고 있다”면서 

“인터넷 제국에서 이단과 특정종교 

등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다중 세력

들이 실시간 공격하고 있지만 개 교

회주의를 추구하는 한국교회는 아

무런 전략 없이 동네북이 되고 있

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사는 복잡한 세계 

속에는 숨겨진 질서가 있는데, 그것

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늘 새로

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라며 “

장로교 지도자들이 한교단 다체제 

모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과 헌신의 자세로 복합·융합을 잘 

이룬다면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수 장신대 교수는 “그리스도

의 몸인 교회가 연합·일치해야 하

기 때문에 ‘한교단 다체제’는 명분

과 당위성이 있으며, 한국교회 현실

에서 볼 때 시대적 요청”이라면서 

“한국장로교회의 사회적 창구역할

을 위해 이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

혔다. 이어 “한교단 다체제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교장로회연합총회라

는 이름만 있고 아무런 권한도 없

는, 또 다른 연합기관이 될 수 있다”

면서 “분명한 자기정체성과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을 때 한교단 다체제

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갑종 백석대 총장도 “해방·분

단 70주년을 맞은 한국장로교회는 

교회분열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면서 “주님의 기도와 바울 사도의 

권면에 따라 하나 됨을 이뤄 건강한 

한국사회 건설을 위해 주도적 역할

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역 앞 남대문경찰서 정문에
“해치상”좌우배치 논란

서울 남대문경찰서 정문 좌우에 

있는 2m 높이의 ‘해치(해태)상’이 

논란을 빚고 있다. 받침대 위에 웅

크려 앉은 채 웃고 있는 모습의 해

치상은 액운(厄運)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2010년 6월 서울시가 기증

해 남대문경찰서 앞에 설치됐다. 교

계에서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해치를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 경찰

서 앞에 전시한 것은 미신을 조장하

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국

장은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과학수사를 표방하는 경찰이 이런 

상징물을 마치 믿기라도 하는 듯 국

민 세금으로 세웠다는 것은 납득하

기 어렵다”며 “미신적 상징물을 즉

각 치워 국민에게 경찰의 위상을 높

이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

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재생 서울대현교회 목사는 “경

찰서에 해치상을 설치한 것은 한국

역사와 문화의식이 얼마나 부재한

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파주기독교총연합회장 신용

호 목사는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

는 경찰들이 미신을 부추기는 상징

물을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

다”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해치상

은 서울시가 기증한 것”이라며 “옳

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의와 청렴의 

상징물로서 경찰에 어울린다고만 

여겼을 뿐 그 속에서 주술적인 의

미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헤르만 셀더하위스(전 네덜란

드 아펠도른신학교 총장) 국제칼

빈회의 의장은 12일 칼뱅의 사례

를 들며 전 세계 개혁교회들의 네

트워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셀

더하위스 의장은 “칼뱅은 박해 속

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지에 신학대를 세

우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강력한 

복음을 전했다”면서 “칼뱅이 탄

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

던 비결은 신학 논쟁을 피하며 성

경 중심적으로 다른 종교 개혁자

들의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결합

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는 “우리도 활발한 종교개혁 운동

을 통해 대학 신학교 교회 도서관 

등을 서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조

언했다. 

줄 메이덴블릭 미국 칼뱅신학

교 총장은 “북미 지역 교회는 많

은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국내

선교(Home mission)와 해외선교

(World mission)의 경계가 사라

지며 하나의 사역(One mission)

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칼

뱅신학교도 어떻게 하면 이민자

들과 그들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처

럼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필

수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이밍 왕 중국 난징신학대학

원 부총장은 “중국교회에서 나타

나는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신

학자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산층 

기독교인들이 칼뱅주의 전통을 선

호한다는 것”이라며 “유교적 전통

과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중국의 

교육에 깊이 작용하고 있는데 칼

뱅주의를 통해 두 가지 사상이 이

해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칼

뱅 신학이 중세사회에서 근대 자

본주의사회로 넘어가는 사회적 동

력을 제공했듯 중국사회에도 매력

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조셉 샤오 필리핀 비블리컬신

학교 총장은 “아시아는 거대 인구

와 적잖은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선교적 요충지”라며 “

전 세계 신학을 네트워킹하면 서

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관

심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세속주의와 이단, 반성경

적인 풍조에 흔들리는 현재 교회

의 모습을 돌아보고 대안을 찾아

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아이버 마틴 영국 에든버러 신

학대학원 총장은 “스코틀랜드 장

로교회는 19세기 수천명의 선교

사들을 파송했으며, 그중 다수는 

선교지에서 순교할 정도로 왕성

한 선교활동을 펼쳤다”면서 “그러

나 교단분열과 세속주의, 무신론

적 이데올로기의 거센 도전을 받

고 지금은 8개 교단에 2100여개 

교회, 43만5000여명의 성도로 줄

었다”고 실상을 소개했다.

로버트 스트라이븐스 런던신대

원 총장도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이 대두되면서 이단 신학과 비성

경적 사고가 나타났으며, 교단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20세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장

로교회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벗

어나 신학적으로 표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선 그

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친(親)동성

애 단체들의 ‘2015년 제16회 퀴어

문화축제’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

지고 있다. 물리적 충돌 우려도 나

온다.

홀리라이프, 선민네트워크, 건강

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3개 단체

로 구성된 ‘탈동성애 인권포럼’은 

1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

상 앞에서 ‘제1회 탈동성애 인권 회

복의 날’ 선포식을 열었다. 친동성

애 단체들이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2015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겸한 행사였다.

탈동성애 인권포럼은 ‘동성애자

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

로부터의 탈출입니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다수 동성애자들은 동

성애에 빠진 후 심각한 폐해(평균 

15-20년 수명 단축, 에이즈 등 각

종 성병 감염, 변실금 등에 따른 정

상적 사회생활 불가)를 경험하고는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며 

“우리는 그들을 ‘탈동성애 지향자’

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이어 “동

성애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

고 있는 탈동성애 지향자와 동성애

로부터의 탈출을 포기한 채 낙심해 

있는 동성애자들에게 희망의 메시

지를 전하고, 평생 동성애자로 살

라고 억압하는 친동성애자와 국가

권력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제1회 

탈동성애 인권회복의 날’ 선포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동

성애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

성애가 치유가능하고 벗어나야 하

는 성중독임을 알리는 포럼과 세미

나, 기자회견, 책자 발간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서울역거리교회와 열방교회, 대

전역주품에교회 등 전국 12개 노

숙인공동체도 이날 오후 서울역 광

장에서 ‘동성애 추방’ 집회를 열었

다. 서울 영등포역거리교회 이원용 

목사는 “짐승도 하지 않는 동성애

를 인간이 하다니 정말 안타깝다”

고 말했다.

예수재단과 동성애퀴어광란축제

저지연대, 대한민국살리기1000만

범국민서명운동본부도 이날 서울

광장에서 몇 개월째 이어오고 있는 

‘동성애 반대’ 예배를 드렸다.

전국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

위한국민연대 등 100여 교계·시민

단체는 퀴어문화축제 당일 일종의 

‘맞불 작전’으로 서울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행사를 열기로 했다. 주요 

교계 단체들의 퀴어축제 반대 광고

도 이어지고 있다.

한기총은 13일 서울시에 정보공

개를 청구했다. 과거 신촌 등에서 

열었던 동성애축제에서 일부 참여

자가 누드 퍼레이드를 했던 점과 

물리적 충돌 우려 등을 들어 이번 

신고 수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통합·고

신·백석·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

침례회 등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

장과 상담소장 등은 지난 15일 서

울 종로구 대학로길 한국교회100

주년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개최

하고 이단 관련 소송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자문단 구성에 힘을 모으

기로 했다.

박형택 예장합신 이단상담소장

은 “최근 이단이 민사소송을 다수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단대

책 사역자와 목회자들을 법적으로 

괴롭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

한 목적이 숨어 있다”면서 “각 교단

뿐 아니라 교계도 연합해 법률자문

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단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

전의 신문임을 뒷받침하는 각종 근

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천지일보에 

대해선 추가 조사 후 차기 회의에

서 대응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박호근 예장합동 이단사이비피

해대책조사연구위원장은 “국민일

보 보도를 통해 천지일보가 신천지 

신문이라는 증거가 다수 드러났다”

면서 “천지일보가 신천지 기관지라

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법원 

판결까지 있는 만큼 추가 조사 후 

차기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14-18일...목사부총회장 후보 김선규 김종준 장대영 강태구 목사

교계 “무책임한 판결로 안보 무너뜨릴 우려”

한국기독교학술원 세미나 “정체성 갖고 연합운동” 강조

미·영·중·네덜란드·필리핀 개혁주의 신학교 전·현직 총장들 

“개혁 신앙 수호 첫발은 세계교회 연대”

총신대학교(총장 길자연)가 전 세계 개혁주의 신학교와 협력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11-12일 경기도 용인 양지캠퍼스와 서울캠퍼스에
서 ‘제3회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미국 영국 네덜란
드 중국 필리핀에서 온 개혁주의 신학교 전·현직 총장들은 자국 교회
의 상황을 소개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천지일보 문제, 법률자문단 구성 논의

찬반 양측간 전운 고조...16일 탈동성애 인권포럼

예장합동 100회 총회, 대구 반야월교회서 

광주지법, 병역거부‘여호와의 증인’신도들 무죄 선고

‘한교단 다체제’ 모델 “장로교단 분열 극복 대안”

총신대‘제3회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지상중계

‘동성애 축제’앞으로 2주 남아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연석회의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바

울성전에서 총회대의원(총대) 

6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

회를 열고 현 총회장인 이영훈 목

사를 차기 총회장으로 다시 선출

했다.

총대들의 박수를 통해 만장일

치로 추대된 이 신임 총회장은 “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하성 

교단이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어가야 할 

때”라며 “‘작은 예수의 영성’으로 

무장해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 총회장은 “오늘날 한국교회

는 분열과 갈등, 세속화와 이단문

제 등 여러 도전들에 직면해 있

다”면서 “기하성이 다시 한 번 성

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나라와 민

족에 꿈과 희망을 전하자”고 말했

다.

신임 부총회장단도 진용을 갖

췄다. 제1·2·3부총회장에는 각각 

이태근(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강영선(일산순복음영산교회), 윤

종남(순복음금정교회) 목사가 추

대됐다. 김봉준(구로순복음교회), 

최명우(순복음강남교회) 목사와 

김인식(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도 부총회장에 당선됐다. 총회장

이 추가로 임명하는 2∼3명의 부

총회장과 감사, 부(副)임원들은 

차기 실행위원회에서 선임된다.

현 총무인 엄진용(제일좋은교

회) 목사가 다시 총무로 선출된데 

이어 서기 이일성(순복음삼마교

회), 재무 박형준(순복음평택중앙

교회) 목사, 회계 박경표(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가 추대됐다.

이날 총대들은 ‘한국기독교총

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 ‘동성애를 지지하

는 입법 및 유관 행사를 반대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

려운동을 전개한다’ ‘통일기금마

련을 위한 교회 예산 1% 적립운

동을 제안한다’ 등 5개항을 결의

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1부 예배에서 

설교한 이영훈 총회장은 “오순절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혼탁해진 

한국 교계를 정화하고 놀라운 부

흥의 역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기하성 서대문은 18일 충북 제

천 순복음총회신학교에서 총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

회를 개최했다.

신임 임원 선거에서는 제1부총

회장인 서안식(순복음축복교회) 

목사가 총회장에 당선됐다. 총무 

정동균(서울남부교회), 서기 이건

재(순복음강변교회), 회계 유영희

(명일순복음교회), 김서호(경기 

광주순복음교회) 목사가 각각 선

출됐다. 출마 후보자가 없어 선출

하지 못한 제1·2부총회장과 관련, 

총회는 향후 후보들의 출마 문호

를 넓히기 위해 ‘부총회장은 약간 

명을 둘 수 있다’는 문구로 총회 

헌법을 개정해 선거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서안식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

를 통해 “일하는 총회를 만들어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

겠다”면서 “총회 산하 각 위원회

와 부서가 창조적으로 정책을 발

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포부를 밝

혔다. 서 총회장은 “‘찾아가는 총

회 행정’으로 막힌 담을 헐고 새

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쏟

겠다”면서 “교단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교회의 연합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1부 예배에서는 함동근 직전 

총회장이 ‘영성 회복’(느1:6-11)

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총회

와 재단법인을 위해’ ‘성령부흥운

동을 위해’ ‘국가와 민족통일을 위

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도 이어졌

다. 이날 총회에는 양병희 한국교

회연합 대표회장과 김영주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정지강 

대한기독교서회 회장 등이 참석

해 축사했다.

여의도순복음 총회장 이영훈 목사 “성령 새바람”

한기총·한교연 통합 지지…출산장려운동 적극 전개

서대문 서안식 신임 총회장 “일하는 총회”

교단 위상 강화해 도약…한국교회 연합사역 참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양대 교단은 18일 제64차 정기총
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리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당초 기하성 여의
도순복음과 기하성 서대문은 올해 총회를 교단 통합 총회로 개최하기
로 뜻을 모았으나 통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성사되지 않았다.

기하성 양대교단 각각 제 64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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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한국선교사회 ‘어부회’ 어준경 회장이 전하는 실상

“200여명의 선교사들은 몸을 돌보지 않고 지진

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지인들을 위해 구호활동을 

벌였습니다.” 

네팔 한국선교사회 ‘어부회’ 어준경(45) 회장은 

12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교사들의 긴

급 구호활동은 종료됐다”며 “앞으로는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간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 회장에 따르면 한국 선교사들은 네팔 대지진 

이틀째인 지난달 27일 자발적으로 재난대책본부

를 구성하고 지난 10일까지 총 16만 달러의 헌금

을 지원받아 14개도, 108개 마을에 쌀 2만259포대, 

천막 6012개(3000개 추가 배포 중), 담요 2284장, 

라면 1034박스, 현금 51만 루피 등 긴급 구호품을 

전달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차를 이용하거나 

트럭 등을 빌려 NGO가 닿지 못한 지역까지 찾아

가 구호활동을 벌였다. 

어 회장은 “여 선교사 중에는 지진으로 인한 스

트레스와 혈압 불안정, 공황장애를 호소하기도 했

다”며 “그러나 한국에서 보내준 청심환까지 복용

하면서 현지인 돕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선교사 

대부분은 현재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진 직후 

2∼3일만 천막에서 지냈고 사택에 금이 가거나 파

손된 경우는 수리했다. 여진은 지금도 계속돼 안심

하지 못하고 있다. 12일에도 에베레스트 인근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선교사들은 또 다시 놀

라야 했다. 이날 상담심리팀이 한국서 도착해 활동

을 시작했다.  

어 회장은 “네팔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 함께 기

도하고 구호활동을 벌이기도 했다”며 “현지 교회

에 1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네팔은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전파가 왕성한 곳이다. 

90년대까지 2%였던 기독교 인구는 2000년대에 

4%까지 부흥했으며 지금은 5% 이상의 복음화율

을 보이고 있다는 게 선교사들의 전언이다. 네팔 

교회도 이번 지진 구호를 위해 지원센터를 운용하

는 등 대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인 교회 ‘아사장로교회’를 맡고 있는 어 회

장은 “현지 기독교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했다”며 “지진 후 첫 주를 보낸 지

난 2일 예배에서는 교회에 왔다가 살았다는 이야

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선교사회는 향후 구호 방안에 대해 논

의 중이다. 어 회장은 “곧 우기가 다가온다. 임시 

거처 마련이 시급하다”며 “선교사들을 믿고 후원

해 달라”고 덧붙였다. 어 회장은 1999년 한국 네비

게 이 토 선 교 회 의  파 송 을  받 았 고 ,  미 국 

CRC(Christian Reformed Church)교단과 협력하

고 있다(facebook.com/nepal0425).

<7면에서 계속>

나는 제단이 아직 준비되어 있는 동안에 헌주로서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합창을 이루

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

니다”(로마서, 2-3). 

이그나티우스는 순교의 죽음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

란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

려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뜻이 이뤄지도록 내버려달라

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그의 소중한 증언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여러분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

면, 나는 자신의 선택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죽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부적절한 친절’을 보이지 않

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야수들에게 던져지도록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나는 정결한 떡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짐승들의 이빨

에 의해 물어 뜯겨 으스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짐승

들을 설득하여, 그 짐승들이 나의 무덤이 되고 내 육

신 어떤 부분도 남기지 않게 하여, 내가 잠들었을 때 

누구에게도 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때 나는 그

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고, 이때 세상은 나의 육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 이러한 도구들

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로 나타나

도록 탄원하십시오”(로마서, 4).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질

문에 대한 답을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십

자가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지고 가는 자들이

다.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라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용감한 자들이다. 

“불, 십자가, 야수와의 싸움, 찍기, 자르기, 뼈를 비

틀기, 팔 다리를 절단하기, 내 몸을 짓뭉갬, 악마의 사

나운 매질,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해지도록 두십시

오. 오로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하십시

오”(로마서, 7).  

 
2) 성경이 보인다 - 마태복음 16:21-28; 디모데후

서 1:7-12, 4:1-8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신앙의 

길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은 주님

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

게 신앙은 그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경고도 함께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없으면 불가능

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 시대의 정신과 정반

대되는 요구이다. 만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를 

위한’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된다. ‘주님을 위한’ 성숙한 

신앙은 자아를 죽이고 낮추는 아픔이 있을 때 가능하

다. 이 또한 진정한 소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

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외부 환

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다. 오직 ‘주님을 위한’ 신앙의 길을 선택한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이 길이 쉽다고 말할 수 있

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선교  소식

“강진·여진 계속, 女선교사들 공황장애 호소” 

지진 후 2-3일간 천막생활…지금은 사택 수리해 거주

교회가 없는 500개 도시

스페인 선교지 답사를 잘 마치

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남

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 함께 살펴

보았던 15일은 기도응답의 시간

이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답사 소감을 한 마디로 말씀 드

린다면 교회가 하나도 없는 스페

인의 5백개 도시에 교회개척이 필

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

노라"—스페인을 떠나오기 전 날 

방문했던 스페인 전도협회의 브

로셔에 인쇄된 주님의 말씀은 지

난 수 년동안 주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저

희의 답사목적은 스페인에 교회

가 없는 도시들을 찾아보는 것이

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전도협

회에서는 교회가 없는 5백개 도시

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기도운

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두 주

간 스페인을 돌아보게 하신 후, 하

나님께서는 마지막 못을 박듯이 

떠나기 전 날 하나님의 뜻을 확인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 서바나

바울이 그토록 가기 원했던 서

바나... 21세기의 서바나 스페인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캐

톨릭의 참혹한 박해로 개신교가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

니라, 유럽의 세속주의로 한번도 

영적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채 복

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유럽의 다른 국가와 같이 

값싼 노동력을 위해 북아프리카

로부터 무슬림 이민자를 대거 받

아들임으로써 이슬람화를 자초하

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

다고 믿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북

유럽 교회의 재부흥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남유럽의 복음화를 위

한 교회개척운동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유럽의 이슬람화를 막을 

수 있는 영적전선이 형성될 수 있

을 것입니다. 유럽교회가 영적으

로 새로워져서 품안에 들어온 아

프리카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그

들에게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입니다. 

스페인의 거리는 25년 전 파송 

받았던 아르헨티나에 돌아와 있

는 듯 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나

님은 이제 저희를 스페인으로 부

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의 마지막 선교의 

걸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함께 하는 선교를 위해, 

박신욱 유혜숙 드림

▪ 기도제목

1. 스페인의 교회개척운동에 함

께 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도록

2. 스페인의 한 도시를 위해 중

보하며 교회개척에 동참할 교회

들을 연결해 주시도록

3.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

록

4. 미주복음방송이 든든히 서가

며, 하와이복음방송을 7백50만 디

아스포라와 열방을 위한 선교방

송으로 세워 주시도록

이메일:pastorjuan@gmail.com

스페인 답사의 하이라이트는 수도 마드리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과 함께 한 새벽산기도(?)였습니다. 스페인과 무슬림선교를 위해 기도

하고 내려오는 산길에 피어난 들꽃들이 새벽여명에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바울이 선교했다는 ‘따라고나’

고 하는 아름다운 해안도시가 있습니다. 2천년이 지난 오늘 복음의 황

무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스페인의 도시들은 큰 지도가 아니면 일아 볼 수 없을 정

도로 많습니다. 이 도시들을 위한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누가 갈 것

이냐? 이 질문에 대답할 일만 남았습니다. 

스페인의 거리는 25년 전 파송 받았던 아르헨티나에 돌아온 듯한 느낌을 주었

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이제 스페인으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의 마지막 선교의 걸음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막1:38)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헤와 평강이 목사님과 믿음

의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

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안녕하신지요?

이곳 아르헨티나는 이제 한여름의 더

위도 떠나가고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

갑니다. 떨어지는 낙엽들이 바람에 날

려 뒹구는 모습을 보노라면 참 세월이 

빠름을 느껴봅니다. 저희들의 사역과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과 믿음

의 동역자님들의 중보기도와 사랑으로 

인하여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1.  CDP 어린이 개발 사역 

어린의들을 4가지 영역(영적, 교육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영역)에서 사역하

고 있습니다. 매주 250여명의 어린이들

이 예배에 참석하며, 분반공부와 찬양

과 특별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서 정체성을 갖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

녀들로 성장하도록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여명의 교사와 자원 봉사자들이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 250명의 어

린이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사역

후원아동들의 교육성과를 위해 교사

가 가정을 방문하여 1대1, 또는 그룹별

로 학습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어린이들

의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 초에 250명의 어린이들에게 

학용품, 교복, 가방을 지원하고 후원 아

동들 중에서 성적우수자, 교회 출석과 

모범 어린이들과 빈곤한 가정의 어린이

들 35명을 선정하여 기아대책이 3000

불을 지원해주어서 장학증서와 함께 장

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즐거워하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감

사 인사가 있었습니다.

    

2.  아가페 목회자 지도자 사역

4. 2006년부터 시작된 아가페 목회자 

지도자 사역이 각 지역마다 좋은 평판

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의 현지인 및 인디오들의 영

적 지도자사역을 통해 현지인 리더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라구나 제마 지역과 폰타나 

지역, 그리고 시엘로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폰타

나 지역에서 현지 교회 협의회 모임에 

초청을 받아 저희들의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몇 군데의 

지역에서 자기들의 지역에서 사역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저

희들이 더 많은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차량, 및 재정이 충당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위치족 인디오 사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이 확장되

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된 위

치족 인디오 사역들이 점차적으로 성장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과 지도

자들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말

씀과 기도생활과 성령 충만한 생활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

다. 그들을 대할 때마다 이들이 언제나 

변할까, 이들이 언제나 제 몫을 할까 했

는데,,,,,, 이제는 제법 교회의 역할과 성

도의 역할을 부담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

만 서서히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

다 감사 할 뿐 입니다. 특히 감사한 것

은 이번에 라구나 제마 교회에서 10명

의 새 신자들에게 셰례식을 행하였습니

다. 물론 장로 교식의 세례는 아니지만 

이곳의 문화에 따라서 물속에서 세례를 

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세례식을 통해 감격과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한

지요? 앞으로 이들로 인하여  전도와 

선교의 역사, 그리고 지역의 많은 변화

를 가져오리라 생각 됩니다. 저희들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사역

에 임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들도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열

심히 사역에 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장영호 선교사 드림

이메일: 

기도제목

1.  선교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

하여

2.  CDP 어린이 250명 사역을 통해 많

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3.  교사와 스탭 30여명이 영적으로 강

건하도록

4.  위치족 인디오 5개의 선교 교회들

을 위해서 

5.  사역에 필요한 승합차가 준비되도

록(12인승)

6.  아가페 목회자, 지도자 사역을 위

해서 

<7면에서 계속>

 또 다른 가정에서는 이혼 후 엄마와 함께 사는 

자녀들 가운데, 특히 큰 딸이 엄마에게 너무나 의

지가 되는 반면에, 엄마가 큰 딸에게 과도한 인생

의 짐을 지우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 엄마는 딸

을 마치 동생에게 대하듯 하였으므로 자녀의 입장

에서는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자신들

이 죄책감 내지는 수치감을 갖게 된다. 아울러 한 

쪽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는 면에서 상실감이나 우

울증,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나 초조함 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가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 재결합하리라는 비현실적인 희망을 가

지고 살게 된다. 심한 경우, 자기 나름대로 부모

의 재결합을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기도 한다.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른들 입장

에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못 심각한 후유

증을 가져올 수 있다. 많은 경우, 이혼가정의 자녀

들은 대개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폭력적인 행동

을 하거나 친구들을 괴롭히는 성향이 있음), 내지

는 학업성적의 하락,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악

몽을 자주 꾸거나 대인 관계가 원만치 못하게 되

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혼 후 이전 가족(

부모를 포함하여 이복형제나 자매 등)에 대해 어

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항상 갈등이 있을 수 있

다. 자신들의 솔직한 감정들(외로움이나 거절감, 

심한 경우 분노 등)을 나누기가 어렵다. 특히 아이

들이 어릴수록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여 남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보다 자세한 것은 한

부모의 자녀양육에서 다루겠다).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되

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혼자

는 상담자나 변호사를 찾기도 하는데 수없이 법정

을 드나들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의 아주 사적인 

것까지 훤히 드러내야하는 경우도 많다. 아무튼 

이혼하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다. 웬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하는데 드는 에너지와 시간 돈을 다시 한번 

가정을 세우는데 들일 수 있기를 권하고 싶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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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푸는 열쇠>
1. 목숨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물(계22:1).

3. 영원토록 끝이 없음(롬16:27).

5. 물고기들의 숨쉬는 기관(욥41:1).

8. 일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꾀함(잠14:22).

10. 빌립보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빌4:3).

11. 빨래하는 사람(사7:3).

12. 느부갓네살 왕이 금 우상을 만들어 세운 바벨론도의 평원(단

3:1).

13. 아야의 딸로 사울의 첩이 되어 알모니와 므비보셋을 낳았다(삼

하3:7).

15. 셈의 손자요 아람의 넷째 아들(창10:23).

17. 문짝에 경첩처럼...(잠26:14).

18.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박사. 바사 나라의 7방백 중 

하나(에1:14).

19. 바둑이나 장기의 수가 서로 비슷한 사람(출21:18).

21. 헝겊 따위로 싸서 묶다(시147:3).

23. 씰라의 아들이며 철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창4:22).

24. 어떤 장소에서 생산되는 온갖 물건(욥31:39).

<세로 푸는 열쇠>
1. 포도를 말리거나 즙을 짜지 않고 그냥 먹는 포도(민6:3).

2. 아셀지파 헤벨의 땅(대상7:32).

3. 아주 가늘고 작음(사29:5).

4. 에브라임의 수령(대하28:12).

6. 물건의 주위. 가에 가까운 부분(겔43:14).

7. 에스겔은 포로 된 애굽인이 이곳에 귀환할 것을 예언함(사11:11).

9. 아론이 죽어 이곳에 장사되었다(신10:6).

12. 둥글게 이어만 종이(히10:7).

14.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본명은 나다나엘이다(마10:3).

15. 마귀에 속한(약3:15).

16. 사마리아에 식민한 앗수르왕(스4:10).

20. 구하여 써야 할 물건(스 6:9).

21. 서명. 서류에 많이 하지요.

22. 바울의 고향(행9:11).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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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나 제마 교회 세례식 

무료 급식 활동

 가정사역 칼럼



2015년 5월 23일 토요일 15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교육 / 생활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

적 기초들 중, 가장 근간이 되는 성경

적 기초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까지는 그 성경적 기초

들 중에서도 먼저 구약에 나타난, 즉 

신명기 6:4-9, 느헤미야 8장, 잠언 및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등을 통해 발

견할 수 있는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부터는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적 기초

들 중, 신약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

는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속

에 현실화 되어온 언약의 자녀를 교

육하는 다양한 양육의 원칙들을 배

울 수 있었다면, 신약을 통해서 우리

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

침의 사역 속에 나타난 교육의 원칙, 

내용, 및 실제적 모본들과 이를 초대

교회 속에서 구체화한 신약저자들의 

교육적 통찰들을 풍성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

스도의 교육사역은 현대 교육학적 관

점에서 해석하여도 매우 탁월한 다양

한 교육 방법들의 예를 제시하고 있

으며, 또한 교육의 목적과 근간을 설

명하는 풍성한 진리들을 전해주고 있

기 때문에, 이는 오늘날 한인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며 그 교육적 기초들

을 다지고 세워 나아가고자 하는 우

리 사역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

듯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신약에 나타

난 교육적 기초들 중에서 오늘과 다

음 이야기들을 통해 먼저 마태복음 

28:16-20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제

자들을 향한 교육명령(Educational 

Commission)에 나타난 교육적 기초

들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우

선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

습니다. 

“열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

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

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

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

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개역개

정, 마28:26-20).

소위 지상명령(Great Commis-

sion)으로 잘 알려진 이 교육명령의 

구절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는 부활

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

자들에게 그 할 일-그리스도의 가르

침을 온 세계 만민에게 가르치고 행

하는 것-을 분부하신 바를 일컫습니

다. 그리스도께서 그 실제적 가르침

과, 십자가와 부활을 정점으로 하는 

전체 삶을 통해 가르쳐주신 복음을 

유대인과 그 땅의 경계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

령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문법적 문장구조상으로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것은 결국 

“1-3”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

저 그 분부하신 바의 가장 큰 골자는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

자를 삼아서 (1)삼위 하나님의 이름

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2)예

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삶과 가르침

을 통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그들

에게 가르치고 (3)이를 지식적인 정

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적인 삶에서 지키게 하라는 3가지 구

체적인 행동강령을 분부하시는 것입

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시금 그리스도의 제

자들로서 이러한 그리스의 교육명령

을 실행 실천해야 하는 것을 함의하

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한

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는 앞에

서 살핀 “1-3” 형태를 따라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교

육은 “제자를 삼는 일(Discipleship; 

Making Disciples)”라는 큰 이해의 

틀을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교육은 세례를 베푸는 일을 

포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

리의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

침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점으

로 한 그의 삶을 통한 가르침을 가

르치는 일을 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육은 머리로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

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도록 

가르쳐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이야기에서 먼저 첫 

번째 논점인 “제자를 삼는 일”로서의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 이야

기들에서 나머지 기초들에 대해서 차

례대로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한마디

로 표현하라고 할 때, 많은 신진 사

역자들이 떠 올리는 단어가 바로 제

자도(discipleship) 혹은 제자삼기

(Making Disciples)일 것입니다. 최

근 들어서는 심지어 신학교들에서

도 기독교교육이라는 말을 영성형

성(Spiritual Formation)과 제자삼기

(Disciple-Making)이라는 단어들로 

풀어 설명하는 경향이 있을 만큼, “제

자삼기”라는 주제는 한편으로는 기

독교교육을 관통하고, 또 다른 한편

으로는 기독교교육을 떠받치는 개념

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16면으로 계속>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85)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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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의 영원한 효력을 믿

는 신자는 외형적 생활보다 먼저 양심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

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거듭날 때 우리 양심이 

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진실로 믿어 변

화를 경험한 신자는 그 때부터 새생활이 시작

됩니다. 이 새 양심은 항상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피뿌림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는 이미 완

성된 과거의 공로가 현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이지, 다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서 요한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즉시 

용서하시고 죄가 끊어지는 체험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요일1:9). 이 자백을 회개라고 하는데 

그 속에 죄에 대한 인정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것으로 적용하는 믿음이 반드시 포함

돼야 합니다. 이미 목욕한 우리는 발 씻는 일을 

힘쓸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히10:19-24)찬200장월

그리스도의 삶에 고의적인 죄를 경계해야 합

니다. 첫째, 그 죄를 짐짓죄라고 부릅니다. 이것

은 의도적 반복적 고의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주

님은 성령훼방죄라 했고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했다. 이 죄를 범한 자의 결과는 심각한 

형벌과 저주이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백성은 

이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그 죄에 들어간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죄는 유

대주의 이단적 교훈을 따른 자를 겨냥한 것입니

다.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순수성을 상실한 자 곧, 교묘한 이단교훈을 따른 

자는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예수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특권입니

다.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짐짓 죄(히10:25)찬502장화

신자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하며 지극히 선한 

열매가 충만케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성

령을 받음으로 악한 양심이 깨어나 선한 양심

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는 모든 선한 일이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임

을 암시했습니다(히13:18). 구원받은 후의 구원

의 삶을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마음

과 선한 양심의 활동임을 강조했고 그 자신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역했다고 말했습니다(행

20:20). 둘째,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며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

다. 양심이란 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학이

란 뜻입니다. 단번에 구원받은 신자는 지속적으

로 구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선한 양심의 소

리에 충실하도록 돼있습니다. 선한 양심의 사람

으로 살아갑시다.

선한 양심(히13:18)찬487장수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째, 형제를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1). 그 큰 사랑

을 아는 신자는 그 흐름의 물고를 수평으로 흐

르게 합니다. 그것은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

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소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것이 좁은 길을 걷

는 자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흐름을 

따라 겸손히 나아가야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제사는 누가 도울 수 없이 오직 그

리스도만이 이루신 독일무이한 제사입니다. 그

것은 자기백성의 모든 삶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현재의 모든 죄를 

처리하고 미래의 영원한 완성을 이루는 원천이

기 때문입니다. 

산제사의 삶(히13:1-17)찬181장목

본문은 참 믿음에 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믿음은 나무뿌리라면 행함은 그 꽃과 열

매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유기물의 움직임처럼 

구분될 수 없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믿음은 그

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바로된 것입니다. 행함이란 수직에서 수

평으로 퍼져나간 삶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십계명

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행함인 윤리와 도덕은 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13장에 나온 

씨뿌리는 비유의 네 종류의 믿음 즉, 일시적 믿

음, 역사적 믿음, 기적적 믿음은 모두 구원받을 

수 없는 가짜 믿음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처

럼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지켜 결실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롬12:1).

금 참 믿음(약2:14-26)찬343장 

야고보의 깊은 경건을 통해 볼 때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처세술은 한마디로 겸손

의 도가 돼야합니다. 첫째, 이것은 주님이 가르

치신 종의 도를 다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

상의 겸손과 전혀 다른 이유는 그 뿌리가 다른

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인간의 본성에, 후자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섬기는 삶 곧 하나님의 성품에 두었

기 때문입니다. 둘째, 섬기는 도는 두 가지 특성

을 지닙니다. 하나는 인간의 무력함을 아는 일

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알 때 발판 없는 

인생임을 배우고, 다른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밑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가

지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겸손의 마음에는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공존합니다. 심

령의 가난이 모든 복의 기본인 것은 이 때문입

니다(마5:3). 겸손의 길을 갑시다.

겸손(약4:15)찬349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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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목회자 여러분들이 정말

로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바보 같

은 잘못들을 한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계속 내 글을 읽어

주기를 바란다.

나는 ‘라이프웨이’로 오기 전까

지 4개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다.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좋은 교인

들이 있었기에 나 같은 사람도 

사역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진정

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베

풀어 준 관심과 격려, 기도를 아

직까지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솔직하게 목사로서 나

를 평가하자면, 나는 많은 점에

서 미흡한 목회자다. 따라서 이

제 목회전선에 도전하고 있거나 

사역 중에 지친 목회자들을 위하

여 내가 저지른 9가지 실수들을 

감히 고백한다:

 
1. 나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너무 많이 소홀히 했다.

지금 이 고백을 쓰면서도 정말 

목회자가 어떻게 가장 기본을 소

홀할 수 있었냐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 정말 너무 바빠서 하

나님을 찾지 못했다. 그 결과, 나

는 나 자신의 부족한 열정과 힘

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내었

다.

 

2. 나는 가족들을 너무 등한시

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

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딤전3:5)라고 이미 오

래 전에 경고하셨다. 그러나 나

는 너무 많이 내 행동들을 통해

서 가족들이 내 교인들만큼 중요

하지 않다고 전했다.

 

3. 나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위기의 순간들을 그냥 그대로 두

었다.

교회에서 겪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다가

오는 위기 때마다, 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

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러한 어려움들이 지나가는 순간

에 불과하다는 안목도 가지고 있

지 못했다. 

 

4. 나는 나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했다.

나에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 중

에는 건설적인 자극이나 생각을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너무 힘들기에, 목회자인 나에게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

는 그러한 비판들을 목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받아들였다.

 

5. 나는 다른 교회들과 경쟁을 

벌였다.

참으로 부끄럽다. 나는 지역사

회에서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항상 다른 교회들에 비해 많기만

을 바랬다. 

 

6. 나는 교회 부교역자들이나 

스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소

홀했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

는 것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담임 목회자로서 최선이었다. 바

로 기도로서 사역자들을 위해 기

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였는데, 

가장 많이 하지 못한 형식만의 

기도였다. 나는 정말 사역자들 제

대로 이끌지 못한 리더였다.

 

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

해서 너무 많이 걱정했다.

목회자로서 아니 크리스천으

로서 나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

아 가는가 여야 하는데, 나는 하

나님의 축복보다는 다른 사람들

의 인정에만 집착했다.

 

8. 나는 비합리적인 요구들이

나 부탁들에 쉽게 타협했다. 

목회자로서 사역에 정말 요구

되는 일들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교인들의 눈치를 보며 사소한 부

탁들에 시간을 많이 내었다. 그

렇다고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더 중요한 일들에 그만큼 

시간을 내지 못했다.

 

9. 나는 너무 많이 포기했다.

좌절과 지침 또는 너무 자주 

신앙이 없어서, 나는 다가오는 도

전들을 마주하지 못하고 너무 빨

리 포기했다. 그저 주변에만 있었

던 도전들을 직면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분명히 많은 승리들

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라이프웨이’의 리더이자, 

그래도 4개 교회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목회를 해 온 

내가 과거의 실수들을 공개하는 

것은 내 얼굴에 침을 뱉자는 것

이 아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나

처럼 실수들을 할 것이다. 그러

나 포기하지 마라! 너무 늦어지

기 전에 고치기만 하면 된다. 바

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다.

라이너(Thom S. Rainer) 목사는 남침례교회의 

대표적인 리더십으로, 현재 ‘라이프웨이’ 대표까지 

맡고 있는 중진 목회자다. 그는 5월 4일자 자신의 

블로그(thomrainer.com)에 ‘목사로서 저지른 9가

지 바보스런 일들(Nine Stupid Things I Did as a 

Pastor)’이란 짤막하지만 진솔한 자기 고백을 올

렸다.

그러나 블로그에 글이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56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

는 목회자에서부터, 어느 정도 목회의 내공이 쌓

인 목회자들까지도 격한 공감과 함께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라이너 목사에게 감사하고 

있다. 

라이너 목사가 고백하는 9가지 실수들을 소개한

다.

기도와 말씀묵상에 소홀했다!
thomrainer.com, 4개 교회 담임목회자 스스로 평가 고백하는 9가지 실수들 소개

가족 등한시·위기 방치·비판자들 모두 적으로 생각 

타 교회들과 경쟁·타인 인식·타협, 포기 많이 해

보스턴 고든대학교 최연소 교수

로 임명된 이은혜 교수 연주 및 특

강 투어가 미동부와 서부, 그리고 

한국에서 열린다. 

이은혜 교수(26세)는 8월부로 보

스턴에 소재한 고든대학교(Gor-

don College)의 음악부 (Depart-

ment of Music) 조교수(assistant 

professor)로 임명됐으며 고든대학

교 교수로서의 혜택을 통해 이번 

9월 학기부터 고든콘웰 신학대학

원(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공부를 시작하

게 된다. 

이 교수는 웨스트LA의 해밀튼 

고등학교와 UCLA를 졸업했고 콜

번(Colburn School)에서도 음악교

육을 받은 LA 출신의 음악가다. 연

주 및 강의 투어는 명문 뉴욕 이스

트만 음대의 음악박사학위를 받음

과 동시에 고든칼리지 교수로 임용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

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샌더스 극장에서 연주했고 1월에

는 로드아일랜드 대학교 (Rhode 

Island College)의 YMCF에서 연주

하는 등 동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주와 강의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이은혜 교수의 미서부 투어 일정은 

다음과 같다.

△22일과 24일 나성제일교회(

담임 김광삼 목사)에서 대학진학

에 관련된 한인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전특강과 연주 △28일 Hamilton 

Academy of Music에서 마스터 클

래스 △30일 연주 △31일 올리브나

무 교회에서 연주 △6월 3일 샌디

에고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강용

훈 목사)에서의 연주 및 비전 특강 

등을 하게 된다. 

▲문의: (213)281-1217
<정리: 박준호 기자>

<15면에서 계속>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마태복음의 교육명령

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독교교육을 생각할 때 예전에

는 일반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언약

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에 초점

을 두었습니다. 그 실행에 있어서도 

그러했습니다. 물론 이는 앞서 구

약을 통해 나타난 교육적 기초들을 

살필 때 다루었듯이,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변함없이 핵심적인 부분입

니다. 하지만 이 또한 크게 보아 그

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에 포함이 

되는 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기독교교육은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 

바로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교

육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기독교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왔던 일을 그 앞, 뒤로 

확장시키는 것이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교육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미 교회 두리안

에 있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내용을 

전수하는 일 외에, 교회 두리안에 

있지 않은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

자로 삼는 일과, 신앙의 내용을 전

수받은 자녀들이 그 삶 속에서 그 

내용을 실천하며 지속적인 영적 성

숙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다른 이들

을 제자로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일까지 포함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물론 이는 

비단 연령적으로 어린 자녀들에 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인들에 대한 

교육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

어야 하겠지요). 

이러한 “제자삼기”의 사역들은 

사실 교회의 전체 사역으로서 편만

하게는 지속적으로 행해져온 것일 

수 있지만, 이를 교육사역의 영역으

로 받아 안고 체계적으로 실행해오

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제자삼기로

서의 기독교교육이라는 개념과 그 

실천을 통해 교육사역의 지경을 넓

히고,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적인 제

자삼기의 사역을 준행하는 것이 마

태복음에 나타난 교육명령을 통해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교

회교육의 기초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줄이고, 다음

이야기에서 “제자삼기”로서의 기

독교교육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Christian Education as Dis-

ciple making is the com-mission 

of church)과 제자 삼기의 체인

(Chain of Disciple-Making) 및 한

인교회를 향한 함의라는 주제들로,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 교육에 대

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계속>

 ▶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고든대 최연소 이은혜 교수 연주 및 특강 투어
22일 나성제일교회 시작, 6월 3일 샌디에고연합장로교회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